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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책은 아직도 읽을 만한 정보를 담는 가장 익숙한 형식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다양한 페이지 제시 기법들은 각기 다른 쓰기 기술과 
독서 관습, 독서 목적으로부터 기인했고, 오랜 시간 인쇄 문화의 성장과 
함께 일종의 장르적 패턴이나 암묵적 사인처럼로 작동한다. 독자들은 이제 
시각적으로 편집된 상태를 보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의 실마리를 얻는다. 
글의 장르와 결부되고 일반화된 시각적인 형식들은, 디자인의 편리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독자들의 요구와 출판 환경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표면적 스타일과 타이포그래피의 부분적 문제에 
매몰되게 할 우려가 있다. 
연구자는 이같은 배경에서 ‘읽기의 역사’, ‘책의 역사’로 눈을 돌렸다. 
책의 시각적 형식들이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독자, 저자, 
출판계의 상호 작용은 어떤 방식으로 책의 형식에 개입했는지, 혹은 그것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금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은 ‘읽기 방식’이다. 책은 
고정된 글쓰기 기술과 기록의 형식이어서 이것이 읽기 방식을 규정해 온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읽기 관행과 책에 대한 관념, 기대가 책의 형식을 바꾸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읽기 방식’의 차이로부터 책의 구성 
틀과 지면 제시 방법을 찾는 작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소재인 ‘하멜 보고서’는 국내에 잘 알려진 모험 이야기로, 원래는 
17세기의 항해 보고서지만 지금까지 모험기, 소설, 역사 연구서로 다양하게 
출간되어 온 독특한 내력의 텍스트다. 이 소재를 선택한 것은, 연구자가 글, 
그리고 책이라는 형식의 ‘정확성’, ‘권위’와 같은 보편적 관념보다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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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연한 변형’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며, 글이 길지 않아 
작품 연구에 용이하면서도 관련 자료가 충분했고, 또 근대 서양인의 한국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매우 흥미로왔기 
때문이다. 
연구는, 먼저 책의 역사에 관한 문헌 연구와 동시에 픽션과 논픽션 
버전의 ‘하멜 보고서’ 1차 편집디자인을 시작으로 두 에디션의 세분화를 통해 
각각의 읽기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순서로 진행했다. 픽션과 논픽션은 
글의 기본적인 장르적 구분으로, 편집디자인의 시각적 형식의 면에서도 
반대되는 특징이 나타나며, 각각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읽기와 전문적이고 
학문적 읽기 방식과 연결된다. 
책의 역사에 나타난 읽기 방식과 시각 형식의 변화를 보면,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자의 의도대로 읽도록 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특정 관심사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띄어쓰기, 즉 단어라는 단위를 구분해주고, 제목과 
본문, 단락과 장 등으로 글을 구조화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은, 글의 ‘시각적 
번역’의 방법이다. 
‘하멜 보고서’의 2차 편집에서는, 에디션의 세분화 방법으로 ‘1)단위의 
조정, 2)강조와 압축, 3)관련 글과 자료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설정하고 픽션과 논픽션의 작품을 조금씩 변형하는 데 적용했다. 이런 
방법들은 읽는 속도와 몰입의 문제, 글의 연결성, 내용의 난이도, 전문성에 
차이를 주며 단계적·선택적 읽기를 비롯한 다양한 읽기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읽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하멜 보고서의 원고 표기법으로부터 내용의 
순서와 구성까지를 바꾸었는데, 특정 주제, 특정 읽기 방식을 유도하기 위해 
관례적으로는 편집자의 역할에 의존하던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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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직접적인 ‘의미의 번역’을 위한 
것이었다. 이 외에 글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글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암시하거나 은유하는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한 것은 글의 ‘배경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물로는, 하멜 당대의 ‘조선’, 즉 ‘이방인의 눈으로 본 17세기 
조선’이라는 주제의 편집본 연구에 중점을 두어 발전시켰으며, 전체 과정에서 
만들어진 페이지 편집물들을 각각의 책으로 완성하여 제시하였다. 처음 
설정한 픽션과 논픽션의 장르적 구분은, 세분화를 통해 경계가 점차 모호해져 
갔으며,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이를 뒤섞거나 전도시키면서 연구자가 의도한 
‘읽기 방식을 축으로 한 작품 전개’에 더 까가워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집디자인에서 ‘읽기 방식’과 ‘그에 부합하는 시각적 형식’이라는 논리를 
강조하여도 독자의 자의적이고 자유로운 읽기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돕고, 특정한 구조와 흐름으로 읽고 이해하게 하며, 
독서를 더욱 풍요로운 경험이 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또한, ‘읽기’에 다시금 
주목함으로써 장르적인 규범이나 스타일의 동어반복적 적용을 피한 디자인 
방법론을 찾고, 새로운 독자와 출판 시장에 대응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 읽기 방식, 책의 역사, 인쇄 문화, 편집디자인, 북타이포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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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편집디자인01에 북디자인의 역사와 논리를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한 문화사로 시각을 
확장하였다. 
책이 뒷받침하는 ‘정보의 고정성’과 ‘일관된 목소리’라는 특성은, 깊이 있는 
사고를 촉진하고 축적시켜 학문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디지털이 
일상에 침투한 지금의 환경에서, 책은 독자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것으로 취급된다. 이제 많은 이들은 “컴퓨터를 주된 매체로, 반면 
인쇄물들은 부차적이거나 특수한 매체로 간주하고, 텍스트라고 할 때 인쇄의 
특징(안정성과 권위) 대신 컴퓨터적인 성향(유연성, 상호작용성, 배포 속도)을 
떠올리게 될 것02으로 전망한다.
이에 반해 ‘책의 역사’03는, 저자, 독자, 그리고 이를 사고 팔며 유통시킨 
조건들 속에서 책의 의미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현재도 그 
변화는 진행 중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안정성’, ‘권위’와 같은 책에 대한 
여러가지 개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멜 보고서’는 17세기 유럽에서 동양무역이 확대되고 유럽 밖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을 무렵, 한 네덜란드인의 이국적인 모험기로 등장했다. 
01.　논문에서는 책의 내부 구성과 페이지의 디자인에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했으며, 이를 
‘편집디자인’으로 지칭했다. 이는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의 『타이포그래피 사전』(안그라픽스, 
2012)에서 편집디자인(editorial design)을 “책, 신문, 잡지, 책자 형식의 인쇄물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일. 북디자인, 신문디자인, 잡지디자인이 인쇄물의 외관까지 포함하는 용어라면 
편집디자인은 출판물의 내부 디자인에 집중하는 용어이다.”라고 정의한 것을 따른 것이다. 
02.　제이 데이비드 볼터, 『글쓰기의 공간』, 김익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p.5
03.　역사학의 한 분야, 2.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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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하멜표류기’로 더 잘 알려진 이 책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de 
VOC)의 무역선이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에 표착한 후, 살아남은 선원들이 
조선에 억류되었다가 탈출하여 일본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간 일에 대한 
기록이자 공식적인 보고서다.
‘하멜 보고서’는 우리에게 17세기 조선의 단면을 외부인의 눈으로 
증언하는 자료이다. 하멜 이전에도 한반도를 다녀간 서양인은 있었지만 
이와 같이 장기간 체류하며 그 기록을 남긴 경우는 하멜이 처음이다. 때문에 
언어의 장벽, 당시 억류 상태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활동 범위, 주관적인 
서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묘사와 생동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 보고서는 166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출간된 이래,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와 국내 출판시장에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출판되어 왔는데, 
그 내용은 하멜이 본래 쓴 목적이나 내용과 다르게 각색되거나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모험기, 소설, 학술 연구서로 읽혀 왔다. 
이와 같은 ‘하멜 보고서’ 사례의 흥미로운 점은, 한가지 컨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출판 기획’의 개념이 없던 
과거에도, ‘다양한 읽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과, 이에 대해 텍스트의 
임의 변형, 전용의 형태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책이라는 형식의 대응 방안이 
있었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읽기의 다양성’과 이를 위한 물질적 조건인 ‘책’의 
시각적 형식의 관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였으며, 이에 따라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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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읽기 방식04의 변화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는 ‘책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책의 역사’는 책의 ‘시각적 형식 중심’의 연대기적 기술에 
‘독자’와 ‘출판가’, ‘독서 문화’를 포함하는 확장된 시각을 제공하므로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와 편집디자인의 장르적 관습과 논리를 극복한 편집디자인의 
새로운 개념적인 배경이 될 것으로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멜 보고서’의 
다양한 ‘읽기’를 유도하는 편집 디자인 작품 연구를 계획하였다.
04.　읽기 방식(ways of reading)은 여기서는 주로 ‘책’을 읽는 여러가지 방식을 말한다. 그 빠른 정도를 
구분하여 일반적인 읽기와 속독, 지독(천천히 되새기며, 음미하며), 몰입의 정도에 따라 속독, 
(가볍게), 정독과 열독으로, 또한 전체를 읽는 통독과 부분을 읽는 발췌독, 소리를 내어 읽는 낭독과 
눈으로만 읽는 묵독, 혼자서 내면적으로 읽는 방식과 누군가와 함께 읽는 방식, 일회적, 반복적 
읽기, 읽는 목적에 따라 정서적 읽기와 학습과 전문적 목적의 읽기 그리고 종교와 의례로서의 읽기, 
놀이와 여가로서의 읽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책과 독서의 역사에서는 개인의 읽기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회, 문화적 조건과 배경을 공유한 
독자 집단과 이들이 공유하는 읽기를 연구하므로 ‘읽기 방식(mode of reading)’이나 ‘읽기 
관행’(reading practices)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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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와 과정
책과 편집디자인의 역사와 논리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문화사로서의 ‘책의 
역사(history of books)’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8세기 이후, 즉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이 인쇄술로부터 분리된 후의 디자인적 변화에 관하여 
타이포그래피사를 간략하게 첨부하였다.
문화사로서의 책은 로제 샤르티에(Roger Chartier)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역사학자들과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 등이 추적한 ‘독자의 읽기 행위’의 
역사를 연구하되 온전히 책의 형식적 변화와의 연관성이 분명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했다.05 
“책의 역사는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만나서 생성되는 
의미의 구축 과정이 연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06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 분야는 처음에 ‘누가 책을 읽었나’와 ‘누가 
무엇을 읽었나’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 ‘어떻게 읽었나’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변화해 왔으며, 텍스트의 물리적인 형식 뿐 아니라 독서 주체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18세기 이후 현대적인 책의 디자인사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디자인의 
명료함’, ‘의미의 분명함’을 추구하는 방향성과 그리드(grid)와 같은 편집 
디자인의 기술적 개선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자 한 시도들이 나타난다. 다른 
측면으로는 계획적이고 의식적 선택의 문제로 ‘현대화’하면서 서로 다른 
미의식과 이념이 개입되고 그 충돌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05.　로빈 킨로스(Robin Kinross)는 ‘인쇄술’과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인쇄사, 
서지사, 문화사, 타이포그래피사를 꼽고, 기존 타이포그래피 역사를 가장 모호하고 내실 없는 
분야로 평가하기도 했다.  
로빈 킨로스, 『현대 타이포그래피 : 비판적 역사 에세이』, 최성민 옮김, 스펙터 프레스, 2009.
06.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엮음, 『읽는다는 것의 역사』, 이종삼 옮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p.451. 사르티에가 폴 리쾨르의 말을 빌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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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크게 4장으로 구성하였으며, 2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책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책은 텍스트라는 추상적인 재료가 독자,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회적 요건들과의 사이에서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든다. 
2.1.  의미 교환의 매개물이 되는 책의 ‘물질성’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을 
서술하고 사례를 제시하며, 책의 코덱스(codex) 형식을 독서 관습과 
관련지어 검토했다. 
2.2.  서양 책의 역사가 추적한 독서 관습의 특징적 전환 국면을 찾고, 
이에 대응하여 나타난 세부적인 쓰기 기술, 책의 시각적 형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3.  18세기 이후 출판시장의 확장과 책의 기능과 가치의 다양화, 그리고 
북디자인에 반영된 현대성을 검토했다. 
3장에서는 ‘하멜 보고서’의 내용 연구와 기획 방향 설정, 세부 디자인 실행 
내용에 대해 기술했다. 
3.1.  출간 이력과 내용의 특성을 기술했다.
3.2.  읽기 특성을 크게 두 가지 차원, ‘정서적 읽기’와 ‘학술적 ․ 전문적 
목적의 읽기’로 나누고 이를 적용한 1차 편집디자인 에디션을 
시작업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부 문제를 정리했다. 
3.3. 1차 작품의 두 구분점으로부터 2차 파생 작업을 연구했다.
3.4. 2차 작업을 발전시킨 최종 수정안을 연구했다.




2.1. 책 읽기와 기술 
 
2.1.1. 글쓰기 기술과 물질성
책은 그리고 출판 유통계의 오랜 역사는, 다양한 방식과 관점에서 서술되어 
왔다. 이미 새롭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환경에 합당한 디자인적 
대응’을 요구받는 지금, 미디어 연구는 ‘정보의 개방과 확장, 연계’라는 상황 
분석과 ‘개인화’와 ‘감성적 경험의 필요성’과 같은 시사점을 던진 바 있다. 
마크 포스터의 ‘정보양식론(mode of information)’, 데이비드 볼터(Jay 
David Bolter)의 재매개론(Remediation)은, 디자인학 내에서는 종종 책이 
미디어 형식 변화의 긴 타임라인에서 ‘어떤 고정된 좌표값을 갖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곤 했지만, 이들은 사실 미디어의 변화를 분할된 
연대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각 소통 형태의 ‘의미 작용’, ‘공간’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마크 포스터는 정보 생산 방식(the mode of production)의 변화에 따라 
시대를 구분했는데, 대면적이고 구어적으로 매개된 의사소통, 인쇄를 매개로 
해서 글로 씌어진 의사소통, 전자적으로 매개된 의사소통의 순서이다. 각 
시대는 상징적 소통의 형태(forms of symbolic exchange)를 취하며 이러한 
형태는 그 내적이며 외적인 구조와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수단 및 관계를 
내포한다. 거칠게 단순화하면, 정보를 생산하고 주고받는 방식이 바뀜으로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볼터 역시 글쓰기 기술01의 변화를 추적, 이 기술과 도구를 포함하여 
사회, 문화 체계와 매체가 이루는 긴장 관계를 ‘글쓰기 공간’으로 지칭했다. 
여기서 도구란 구체적인 물리적 도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 장치, 
01.　볼터의 글쓰기 테크놀로지(writing technology)는 기계를 의미하는 경성 기술(hard 
technology)만이 아니라, 글쓰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적, 사회적 상호관계의 총합을 의미한다. 
『글쓰기의 공간』, 김익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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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글쓰기 공간’에서 추상적인 글은 기술과 
도구를 통해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며, 이 ‘물질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형식이 다시 의미망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서지학 연구에서, 맥킨지(Donald 
F. Mckenzie)02가 윌리엄 콩그리브의 희곡집 연구03를 통해 텍스트의 형식, 
그 물질성 또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편집 체제와 글자체의 외형적 차이, 다른 질감의 종이 사용과 제본 방법, 
장소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서적 가격 등과 같은 외형적 조건들도 
동일한 텍스트의 차별화된 의미창출에 간섭한다.”04
“비실체라는 것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체험, 즉 무대 위 공연을 보는 것과 
책장 위 텍스트를 읽는 두 체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05
요컨데 글쓰기 기술로서의 책은, 물리적인 도구와 관습, 의례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사회 체계 하에서 추상적 글이 ‘물질성’을 갖고 영향력을 
02.　영국의 서지학자. 영국 캐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 학교에서 문헌학 및 텍스트 비평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헌 학자’ 혹은 ‘전통 문헌학의 경계와 정체성을 바꾼 인물’ 등으로 칭송되며, 
영국문헌학회(Bibliographical Society) 회장을 역임했다. 영국 최초의 출판 역사를 종합한 책인 
『케임브리지 영국 책의 역사』를 기획했다. 
03.　‘활판술과 의미: 윌리엄 콩그리브의 경우(Typography and meaning : The Case of William 
Congreve)’, 『Making Meaning: “Printers of the Mind” and Other Essays』, Univ of Massachusetts 
Press, 2002, pp.198-236
04.　D. F. Mckenzie, What Past Is Prologue: The Bibliographical Society and History of the Book:, 
p.268,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 : 활자 인간의 탄생과 근대의 재발견』, 책세상, 2010, p. 173에서 
재인용. 
05.　로버트 단턴, 『책의 미래』, 성동규, 고은주, 김승완 옮김, 교보문고, 2011, p.213에서 재인용 
20
발휘하게 한다. 그리고 이 기술의 변화는 주요한 전환점을 구분할 수 있지만 
각각의 마디는 불가역한 경계를 갖고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시기의 
속성이 동시간대에 공존하며 연속성을 갖는다.
2.1.2. 고대의 글쓰기 기술
글쓰기 기술의 고대의 모습이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사실의 기록’에서 
시작해서 ‘생각의 기록과 탐색’으로 확장해 갔다는 점이다. 
쓰기 기술은 문자의 발명과 동시에 시작되어 함께 발달해왔다. 벽이나 
땅에 그림을 그리고 말을 표시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던 의미는 
고정되어 보존되기 시작했다. 또한 존 설(John Rogers Searle)은 문자가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며 새로운 실제를 창조한다고 
설명한다.
“말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글로 적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고등 수학이나 복잡한 형태의 철학 논증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자를 단지 미래를 위한 기록 수단, 과거와 현재에 관한 사실을 
전달하는 수단만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문자는 한없이 
창의적이다. (중략) 즉, 무언가를 적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돈, 기업, 정부, 복잡한 사회 같은 새로운 
실재를 창조한다. 문자는 그런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06
[그림2-1]의 이라크 남부 우르크의 점토판은 남아있는 기록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하는 것으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꾼들에게 







식량으로 배급하던 맥주의 배급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점토판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도시국가에서 재정의 관리, 임금의 지급과 같은 복잡한 
통치에 필요한 문자와 쓰기 기술이 발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07
[그림2-2]의 린드 파피루스 또한 점토판에서 파피루스로 쓰기 도구와 
기술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행정과 관리 체계를 뒷받침한다. ‘사물의 의미를 
파악하고 모든 비밀과 불명료한 것을 알기 위해 계산을 하는 정확한 
방법’이라는 붉은 색 제목의 이 파피루스는, 84개의 수학 문제와 답을 담고 
있으며, 상형문자가 아닌 행정용 속기부호로 되어있다. 
대개 말이나 노랫말 형태로 기억을 통해 전승되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쯤 전부터이다.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홍수 서판[그림2-3]가 있으며, 이집트에는 ‘죽음의 서(The Book 
of the Dead)’ 두루마리[그림2-4]가 있다. 홍수 서판은 성서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의 고대 홍수 설화를 담고 있는데, 이는 길가메시 신화의 
일부다. 닐 맥그리거는 기록된 ‘길가메시 서사시’가 출현하면서 “문자는 
사실을 기록하는 수단에서 사상을 연구하는 수단으로 옮겨갔으며, 문학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탐색하게 해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도 
거할 수 있게 해준다.”08고 설명한다. 
이집트의 ‘죽음의 서’는 사후 세계로의 여행에 관한 신화, 즉 주인공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일인칭 화법으로 쓴 ‘이야기’이다. ‘낡이 밝으면 
다다를 곳의 장(The Chapter of Coming Forth by Day)’이라고 불리던 이 장례용 
문서는 본래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의 벽, 통로에 새겨지다가(pyramid texts) 
목관이나 석관의 표면으로(coffin texts) 그리고 파피루스 문서로 만들어졌다. 
이 사후 세계 가이드북은 일반인들도 예술가에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할 수도 있었다.09 
2016년 노벨문학상은 책이 아닌 ‘노래’10에 돌아갔다. 문학과 책을 거의 
동일시하는 요즘의 시각으로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사실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고대의 책이 문학보다는 행정정보와 같은 
사실의 기록물로 여겨졌듯이, 책 또는 다른 쓰기 기술을 통해 상호교환되는 
글의 내용과 성질, 그리고 물질적 형태 간의 대응관계는 가변적이다. 
08.　닐 맥그리거, 앞의 책, p. 135
09.　필립 B. 멕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황인화 옮김, 미진사, 2002, p.34 
10.　스웨덴 한림원은 2016년 밥 딜런(Bob Dylan)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다. 한림원은 “미국 
노래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 내며 귀를 위한 시를 썼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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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코덱스의 특성
책과 독서의 전환 단계에서 구텐베르크의 활자(movable type) 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오늘날의 가장 일반적인 책의 형태인 코덱스(codex)11라는 
형식의 도입이다. 기원은 약 1세기 무렵,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만들 때에 
채용하면서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널리 퍼진 것으로 생각된다.12 이 형식은 
두루마리(scroll)13에 비해, 종이 한 장의 앞 뒤를 모두 사용하므로 긴 성경의 
내용을 담기에 용이했고, 경제적이었으며 휴대성 또한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에 더해 “새로운 읽기 경험을 제공하였는데, 그것은 비선형적인 
읽기(nonlinear reading)이다.”14
조지 란도우(George P. Landow)와 폴 들레니(Paul Delany)는 전통적으로 
쓰여진 텍스트는 선형적(linear)이고, 제한적이며, 고정된 특성이 있으며 
하이퍼텍스트는 이러한 전통적인 텍스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보는 
한편, 코덱스라는 형식과 텍스트가 하이퍼텍스트적 특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수 세기 동안 독자들은 텍스트 관리를 위한 방법들을 발전시켜 왔다. 
어떤 방법은 책 한 권 안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권 사이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이퍼텍스트원형(proto-
hypertext)이 만들어졌다. 아무리 컴퓨터의 특별한 능력이 쓰기와 
인쇄의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되어 온 텍스트 관리방법을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하이퍼텍스트를 디자인하기 위한 중요한 모델은 
11.　우리가 ‘책’이라는 말은 할 때는, 물리적인 형태뿐 아니라 거기에 담긴 글까지 가리키게 된다. 이와 
달리 코덱스는 그 안에 담기는 내용과 분리된 형식 자체만을 뜻한다. 책자형 책은 코덱스 형태의 
책을 가리킨다.
12.　기독교인들은 코덱스의 내구성을 선호했으며 자신들을 이교도의 두루마리 문서로부터 
차별화하고자 했다. 필립 B. 멕스, 앞의 책 p.56 참조 
13.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상대적으로 더 고급기술로 여겨지며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는데에 선호되던 방식이다. 
14.　Lev Grossman, ‘From Scroll to Screen’, New York Times Sunday Book Review, september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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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텍스트원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책 한권에서도 목차, 페이지 번호, 잘, 절, 주석, 각주와 색인과 
같은 내적인(internal)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중략) 
외적인 (external)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은 전통적으로 작가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서나 서지학자가 덧붙인 
것이었다.”15
타임즈지(Time magazine)의 북평론가이자 소설가인 레브 그로스만(Lev 
Grossman)은 그의 컬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선형성을 전자책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전자책을 읽을 때에, 책의 책장을 이리저리 
15.　조지 랜도우, 폴 들레니,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그리고 문학연구: 예술의 현재 1991’, 
『멀티미디어: 바그너에서 가상현실까지』, pp.257-373, nabi press, 2004,
그림2–5.  The reading device: a short history, Lev Gros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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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며 글의 시작과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행동은 불가능하며, 결국은 
한페이지씩 넘기거나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혹은 단어찾기에서 
단어찾기로 좀더 넓게 뛰어다니거나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웹 서퍼의 
하이퍼텍스트적인 그것과는 다르지만, 역시 코덱스에 비선형적 특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16 
선형적인 글쓰기와 코덱스의 연관성을, 볼터는 “우리 문화가 인쇄된 
산문들은 선형적이어야만 한다고 기대하기 때문에”17 나타난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보았다. 실제로 책자형 책의 구조 자체는 애초에 이것저것의 
‘묶음’이라는 것과 쪽에서 쪽으로 부분에서 부분으로 옮겨가는 ‘조각독서’를 
쉽게한다는 점이 두루마리와 다른 특이점이다.18 본래의 이같은 특성이 유기적 
16.　Lev Grossman, ‘The mechanic muse-from scroll to screen’,  The New York Times, Sunday book 
review, sep.4,2011
17.　제이 데이비드 볼터, 『글쓰기의 공간』, p.32
18.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엮음,앞의 책, pp.146~148
그림2–6.  시나이사본(Codex Sinaiticus), 4세기,  http://codexsinaiticu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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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기대하는 독서 관습의 작용에 의해 그 시각적 장치들을 발전시키며 
적응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틴어로 ‘코덱스’는 글을 새기는 나무토막(block of woods used for 
writting)을 뜻하는데 4세기에 두꺼운 양피지 묶음(large parchment volumns)이 
개발되면서 ‘책(book)’을 의미하게 되었다.19 20 [그림2-6]의 시나이사본(Codex 
Sinaiticus)은 가장 오래된 신약성경으로 오늘날 성경의 원형이다. 당시 성경의 
사본(manuscript)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는데, 4세기 초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던 
성경 사본들을 통합해 하나의 완결된 성경으로 만들었다. 
구약 48권과 신약 27권을 모두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했다. 무엇보다 얇은 양피지를 만드는 
기술이 필수적이었으며 쉽게 번지지 않는 오배자 잉크(oak gall ink)의 
개발이 뒷밧침되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표지와 두께를 가진 책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같은 묶음은 일종의 작품을 보존하는 ‘용기’ 역할을 했다. 책자형 책은 
한 작가의 하나 또는 여러 작품, 같은 경향의 다른 작가가 쓴 각각의 글들을 
함께 수록하거나, 관련없는 것들을 잡다하게 수록하여 ‘도서관 아닌 도서관’을 
형성했다.21 
시나이사본에는 수정된 부분이 매우 많다. 약 2만3천 개의 철자 및 
신학적 내용 검토가 그리스어 원본을 옮겨 적은 뒤 추가되었다. 초기 성경 
필사본들은 유사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공인된 성경으로 진화해 갔으며, 
이런 방식으로 책이라는 형식에 ‘통합·통일성’과 (원본의) ‘권위’라는 속성이 
19.　BBC 다큐멘터리 ‘The Beauty of Books’, Episode 1 Ancient Bibles’, 2011
20.　마틴 라이언스는 이를 최초의 거대 판형 제본책이라고 말했다.
21.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엮음, 앞의 책,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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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결부되기 시작했다.22 책자형 책은 여러 글의 통합 과정에서 작품 
내의 작은 구분과 별개의 다른 작품을 분리하는 방식 등 ‘편집상’의 기교가 
서서히 발달한다. 
2.1.4. 인쇄술과 쓰기 ․ 읽기 기술 
1617년 유럽 인쇄산업의 중심지 라이프치히에서 인쇄된 ‘종교개혁 100주년 
전단지’는[그림2-7] 프로테스탄트들이 가톨릭교회에 맞서 그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100년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못질해 교회의 권위에 
22.　초기 대다수 코덱스는 한 가지 주제만을 담고 있지 않고 종종 다른 언어로 쓰여진 다양한 내용을 
모은 형태였다. 마틴 라이언스, p.36
그림2–7.  종교개혁 100주년 전단지, 1617, 라이프치히, 대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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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던 날을 목판화로 묘사했다. 
“루터는 그 아래쪽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그를 축복하며 하늘에서 
내려 보내는 거대한 빛줄기에 의지해 성서를 읽고 있다. 루터가 고개를 
들자 빛이 그의 앞에 놓인 종이로 쏟아진다. 여기서 성서는 곧 하느님의 
말씀이며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난다는 뜻이다.”23
1440년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발견을 기점으로, 책의 형태나 출판되는 
책의 종류가 급작스럽게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 새로운 기술로 가장 초반에 
많이 인쇄된 것은 카톨릭교회의 종교서적들이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13세기 중반부터 
지속되어온 독서 수요의 증가와 출판 시장 확대의 촉매제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쇄물을 경험하게 되었다. 책이 늘어나자 이제 개인이 인쇄된 
성경을 교회와 성직자의 도움 없이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책 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인들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전문 역사가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 인쇄술의 특징은 ‘확산’, ‘표준화’, 
‘보존’, ‘고정성’이라는 네 단어로 요약된다.”24 인쇄술은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의 기술과 관습 자체도 확산시켰으며, 이 
과정 속에서 서서히 세부적인 모습들을 바꾸어 갔다.”25 
초기 인쇄본 업자들은 필사본과 똑같은 모양의 책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전 시기의 페이지 편집 기술을 이어받아 이를 인쇄술에 적용했다. 그러나 
초기 인쇄술에서 금속활자 가공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내구성은 
23.　닐 맥그리거, 앞의 책, p.597
24.　아이젠스타인, 『인쇄출판문화의 원류』, pp.42-92, 육영수, 앞의 책, p.27에서 재인용 
25.　육영수, 앞의 책,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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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졌다. 또, 높은 비용, 유통 문제, 다양한 지방어의 활자 제작 필요성 
때문에 점차 이음자(ligature)나 축약어의 활자 제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전반적인 표준화와 규격화가 이루어졌다.
한 사람이 책을 낭독하면 그것을 듣고 여러 필경사가 동시에 써서 
만드는 필사본의 복제 과정은 자연히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개정판 
인쇄의 과정은 내용을 검증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인쇄술을 통해 고전을 
복원하려는 인문주의자들과 라틴어 외의 지방어 출판을 필요로 하던 왕과 
귀족의 수요도 문법적인 통일과 표준화를 유도했다.
책을 대량 인쇄하는 데에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를 인쇄술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볼 수 있다. 우선 인쇄책 이전에 종이보다 
먼저 페이지를 만들던 재료는 파피루스와 양피지다. 파피루스는 이집트 
특산물로 타 지역에서는 수급이 불안정하다. 파피루스는 앞면(recto)은 
수평방향으로 섬유질을 이어붙이며 뒷면(verso)은 수직방향으로 짜므로 
결방향이 달라 한쪽에만 글을 썼다. 양면을 다 쓰는 책자형 책과 단면을 
쓰는 파피루스는 적합한 조합이 아니었으므로 유럽 지역에서는 구하기 쉬운 
양피지로 빠르게 옮겨갔다. 
중세 시대는 그리스도교적 책문화가 성립되었다. 이 시대의 고급 
채색 사본(Illuminated manuscript)은 최고급 송아지 가죽(vellum)26으로 
만들었는데,27 이 채식 사본이 빛나는(Illuminated) 이유는 금박과 은박을 
입히고  푸른색 청금석 안료를 써서 책장을 넘길 때 말그대로 빛을 받아 
26.　양피지(parchment)는 양가죽이며, 송아지 가죽은 독피지(犢皮紙)라고도 한다.  
27.　윈체스터 성경의 경우 만드는 데 250여 장의 송아지 가죽이 소비되었는데, 우선 2,000장이 넘는 
가죽을 모은 후 그중 흠이 있는 것을 골라내고 남은 양질의 재료로 제작한 것이다. 구텐베르크가 
가동활자를 이용하여 처음 성경을 인쇄했을 때, 종이 본 150권, 벨럼(vellum) 본 30권, 총 180권을 
만들었다. 모두를 양피지로 만들었다면 5천여 장의 송아지 가죽이 필요했을 것이다. 마틴 
라이언스, 『책, 그 살아있는 역사』, 서지원 옮김, 21세기북스, 2011, p.22, p.57 
31
반짝거렸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책은, 신의 말씀을 담은 ‘아름다운 육체’로서, 
또는 강력한 봉건 영주와 왕의 권력을 과시하는 값비싼 예술품으로서의 
전통을 갖게 된다. 
12세기에는 이슬람을 통해 중국의 ‘종이’가 유럽에 들어오는데, 14세기 
무렵에는 제지업이 베네치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도시에 자리잡았다. 
중세 유럽의 종이는 나무가 아니라 넝마, 즉 양모 등으로 만든 직물의 
낡아서 버리는 것, 혹은 배의 밧줄 따위의 여러가지를 섞어서 만들었다. 
유럽인은 처음에 종이를 크게 신뢰하지 않아 중요한 공문서에는 사용하지 
않을 정도였지만 14세기까지 그 사용이 점진적으로 늘어 인쇄술이 완성될 
무렵에는 꽤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풍차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 도입, 아마와 
린넨 생산량의 증가, 넝마 가격의 하락이 토대가 되었다.28
나무가 종이 재료로 쓰이기 시작한 19세기까지 넝마가 종이를 만드는 
주요 재료였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 위기가 계속 나타났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 
몰래 종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쩔 수 없이 작은 판형의 
책을 만들어 내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책의 대량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제지 기술과 자원의 공급을 바탕으로, 
유럽의 인쇄술은 늘어나는 독자의 수요에 부응했으며, 더 많은 독자층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그들을 기존의 교회 중심의 종교적 읽기로 
부터 이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소수의 부유한 계층의 취향을 반영하고, 
종교적 권위를 보여주고자 했던 글 쓰기의 기술은, 더 많은 책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조건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 다양화했다. 
28.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책의 탄생』, 강주헌, 배영란 역, 돌배개, 201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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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책의 역사와 독서관습
2016년 젤리북스(Jellybooks)는 사람들의 독서 방식을 분석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평균적으로 테스트된 책들 중 절반도 안되는 책만이 독자들에게 
끝까지 읽혔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초기 챕터에서 책 읽는 
걸 포기한다. 여성들은 50에서 100페이지 정도를 읽고 그만두는 경향이 
있고, 남성들은 30에서 50페이지 정도를 읽은 후 그만둔다.”29
또,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은 2015년 처음으로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북스’를 
열었고 추가 지점을 늘리고 있다. 이곳이 다른 서점과 다른 점은 철저하게 
온라인에서 수집한 판매 관련 데이터와 사용자 리뷰를 활용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서점이라는 것이다. 출판 유통시장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지금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얻는 개인의 사용정보를 
활용해, 매우 개인적인 영역에 있던 독서를 ‘개량화 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방식은 ebook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거부 반응, 법적인 문제와 같은 넘어야 할 제약사항이 산재해 있다. 
데이터들은 책의 상품성, 열독율 등을 말해주므로 어떤 책에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투자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시간 
29.　젤리북스는 영국 런던을 근거로 독서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 사례에서는 ebook을 독자 그룹에 
배포한 뒤, 독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디바이스가 기록한 모든 사용 정보를 업로드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정보를 분석하면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책 한권의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자주’ 읽는지를 알 수 있다. Alexandra Aalter and Karl Russell, ‘Moneyball for Book 
Publishers: A Detailed Look at How We Read ’,  March 15,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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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현상의 이유와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는 이와는 별개의 영역이고 새로운 
문제다. 연구를 진행한 앤드류 롬버그(Andrew Rhomberg)의 말처럼 아직도 
우리는 일반서 출판시장에서의 독자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다.
과거 역사 속의 독자의 모습에 대한 가장 신빙성 있는 그림은 
현재로서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책의 역사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책을 읽는 독자는 한데 묶어서 정의내리기 어려운 개별 
주체이다. 그러나 책의 역사학은, 역사의 전환기에 독자와 사회의 요구가 책을 
통해 어떻게 충족되고 다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수많은 개별 케이스를 
토대로 질적 연구를 진행해 독서의 주요한 흐름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그래픽디자인사를 따라가면서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로 이어지는 
시각문화의 흐름 사이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극을 이해하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보이는 개별 스타일들의 연대기적 나열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연구자는 책의 역사 분야의 성과에 기대어 제한적이나마 
독자와 책읽기 문화, 출판시장의 관계망 속에서 책의 시각적 요소가 변화해 온 
과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2.1. 서양 책의 역사와 독서 관습
‘책의 역사(History of books)’의 목적은, 미국의 학자 로버트 단턴에 따르면, 
“어떻게 생각(idea)이 인쇄물을 통해 전달되고, 인쇄된 말(printed word)에 
대한 노출이 어떻게 지난 500년 동안의 인류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는 것”30이다. “국내 학계에는, 이 주제를 소개한 글들이 
그동한 산발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책과 독서의 역사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30.　Robert Darnton, ‘What is the history of books?’, 「Daedalus」, Vol. 111, No. 3, 1982. pp. 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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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글이 거의 없는”31 이유로 여기서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단서들을 나열하고 소개하였다. 
이 장의 목표는 책의 시각적 요소, 특히 내부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해 고찰하면서, 책의 역사가 표방하는 텍스트, 책, 독자 간의 
관계망을 고려한 ‘종합적인 서술’을 가져와 그것이 ‘읽기를 위한 장치’이자 
책을 둘러싼 사회 ․ 문화적 변용의 산물임을 확인하는 것이다.32 
책의 역사(Histoire du livre)는 ‘아날 학파’33라고 통칭되는 일단의 프랑스 
역사가들의 새로운 역사학 방법론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아날 학파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뤼시앵 페브르(Lucien Febvre)가 앙리-장 마르탱(Henri-jean 
Martin)과 공동으로 1958년에 출간한 『책의 탄생 L’apparition du livre』은 이 
분야 연구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고, 아날 학파 4세대인 로제 샤르티에(Roger 
Chartier)에 의해 크게 성장했다. 
현재 이 분야의 책은 로제 샤르티에와 굴리엘모 카발로가 엮은 
『읽는다는 것의 역사』(2006), 로버트 단턴의 『책의 미래』(2011)등이 번역 
출간되었으며, 이들의 연구 배경과 흐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소개한 
31.　육영수는 ‘책의 역사’가 신생 역사학의 하나로 서구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수용, 발전되 온 반면, 
국내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관심이 커져 응용적 도약 단계로 이행 중이라고 썼다. 문헌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번역된 책도 많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육영수, 앞의 책, p.55
32.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의 『책의 탄생』은 1957년 ‘인류의 진화(L’Evolution de l ’Humanite)’ 
총서에서 중세말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인쇄된 책이 등장하는 
15세기부터 18세기말까지, 그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사적인 시각을 
포함하여 다룬다. 책의 역사학의 ‘원조’로 기록되지만, 국내에는 2014년으로 뒤늦게 번역 
출간되었다. 『책의 탄생 : 책은 어떻게 지식의 혁명과 사상의 전파를 이끌었는가』, 강주헌, 배영란 
옮김, 돌베개, 2014
33.　‘1929년에 창간된 학술지 ‘아날(Annales d ’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을 중심으로 활약한 
이들은 창립 멤버에서 현재의 제4세대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사, 망탈리테사, 장기 지속의 역사, 
문화인류학, 사생활의 역사 등과 같은 분야를 개척하면서 역사학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육영수, 앞의 책. p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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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의 『책과 독서의 문화사』34(2010)가 있다. 
육영수에 따르면 책과 독서의 역사는 멀게는 분석 문헌학(analytical 
bibliography)과 희귀본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엄격히는 뤼시앵 
페브르가 자신의 관심이었던 종교 개혁기와 가톨릭 개혁기의 정신적 
풍속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인쇄출판의 문화사를 접목하고자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35 이 아이디어는 국립 도서관 사서이자 젊은 학자였던 앙리 장 
마르탱을 만나 『책의 탄생』의 출간으로 열매를 맺었으며, ‘역사를 움직이는 
힘으로서의 책(the book as a force in history)’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촉발했다.
이후 샤르티에의 분석에 따르면, 페브르와 마르탱 이후의 책의 역사의 
문제는, “과도하게 통계학적 연구 방법에 의존했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특정 텍스트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 ․ 이해 혹은 오해하다는 점과 책의 
기술적 ․ 시각적 ․ 외형적 변화가 때로 특정 독자층의 형성과 독서 과정, 의미 
전달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책의 역사’가 ‘독서의 역사’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36
따라서 샤르티에는 『읽는다는 것의 역사』 서문에서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역사가들의 임무는 고전고대 이래 서양사회의 특색을 이뤄 온 독서의 
여러 가지 방식을 그 다양성과 특이성을 살려 재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⑴ 『읽는다는 것의 역사』 속 읽기 방식 
그리스 로마 이전에는 음독(낭독)이 가장 많이 보급된 독서 형태였다. 여기서 
낭독이란 청중을 위해 책을 읽는다는 뜻이다. 당시 책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34.　육영수는 이 분야를 ‘책과 독서의 문화사’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 용어 체계가 불확실하여 이 
논문에서는 ‘책의 역사(History of books)’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5.　육영수, 같은 책, p.58
36.　육영수, 같은 책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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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법(scriptio continua)37를 사용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면 문장의 수사 
구조와 운율을 숙지해야 의미를 구별해서 읽을 수 있었다. 
음독이 지배적이기는 했지만, 묵독도 일부 행해졌으며, 직업적 목적의 
독서 외에도 개인의 여가와 오락을 위한 독서가 있었다. 제정로마38에 오면 
여성들의 독서도 나타난다. 이후 『읽는다는 것의 역사』가 추적한 독서 관습 
가운데 특징적인 형태를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원의 독서(자유로운 독서에서 소수의 규범적 독서로)
3~4세기에 책자형책(codex)의 생산이 늘어나 일반적인 책의 형태가 된 반면, 
사회와 문화의 큰 변화로 이교도와 기독교도를 불문하고 지식인, 즉 독자의 
수가 감소하고 여성 문맹자 수는 크게 늘어났다. 5,6세기가 되면 교회 질서 
안에서도 독서는 아주 희귀한 일이 되고 만다. 그리스어가 늦게까지 사용된 
비잔틴 세계의 독서에는 음독의 습관이 남아있었던 반면, 서유럽에서는 교회, 
학교, 궁정의 폐쇠된 공간의 독서인 묵독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독서는 영적인 수행이며 종교 관련 서적에 한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같았다. 이와 같은 수도원의 독서는 다른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작게 중얼거리거나 눈으로만 읽게 되었고, 더 이상 수사적인 리듬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점차 구두법(句讀法)과 띄어쓰기 습관이 나타났다. 한가롭게 
읽는 문학적인 독서는, 정확한 지시 부호로 의미가 규정된 텍스트를 주의깊게 
읽는 규범적 독서로 옮아갔다.  
37.　이 방식은 원래 그리스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띄어쓰기는 있었으나, 라틴어가 
그리스어 문자 체계를 받아들여 완성되고 중세의 공용어가 되면서 이 연속기법이 중세시대까지 
이어진다. 
38.　기원전 27년에서 기원후 476. 로마 공화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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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적 독서
11~14세기에 도시가 부활하고 학교도 부활하면서 학교가 책의 장소가 
되었다.39 이때의 책 읽기는 함께 새로운 책을 쓰기 위해 하는, 스콜라학40 
특유의 ‘함께 집성(compoilare)’ 하기 위한 바탕이었다. 따라서 많은 책을 
단편적으로 읽었으며, 텍스트를 깊게 파고들어 이해하며, 전체적인 취지, 혹은 
학설의 전체를 파악하려고도 했다. 이전 시기에 줄어들었던 식자층이 다시 
증가하면서 책이 ‘지적 작업의 도구’로 재탄생하여41, 지식의 저장고라기보다는 
여러가지 다른 지식을 끌어내는 원천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고대의 책을 해석하려한 것으로 후에 인문학자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의 독서
인쇄술의 시대가 되자 중세가 남긴 수많은 필사본들은 일종의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된다. 어떤 책을 대량으로 찍을 것인가는, 15세기 사람들의 입맛과 
책을 팔고자 노력하던 서적상의 손에 달려있었다. 이때 인문주의자들이 
발굴해 낸 고대 그리스•라틴 고전 작가들의 작품도 인쇄본으로 만들어졌고 
16세기까지 크게 인기를 누렸다.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은 스콜라학적 색채를 띤 대학 문화의 전통과 
그들의 고딕체(blackletter)로터 거리를 두기를 원했다. 고전에 관심을 가지기 
39.　『책의 탄생』에 따르면 중세 필사본의 발전 과정은 ‘수도원의 시대’와 ‘수도원 밖의 시대’로 
나뉜다. 12세기 말 13세기 이후가 되면 대학이 설립되고, 새로운 계급 부르주아 독자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도원 외부에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화한 인쇄공들의 작업이 
시작된다. 
40.　스콜라학(Scholasticism)은, 신학, 철학, 법학을 포함해서 중세유럽에 성립한 학문형태의 총칭. 
41.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가들도 저작물 각 부분 머리에 요약문을 첨부하여 독서와 참조의 
편의를 제공했다. 『박물지(Historia Naturalis)』 의 모든 부분에서 플리니우스(Plinius)는 황제 
티투스에게 헌정한 편지 외에 후속 36권의 내용을 각각 숫자를 붙여 요약하고 관련 출전 목록도 
첨부했다.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op. cit, p.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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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독자층은 알도 마누치오(Aldus Manutius)와 같은 출판가들이 펴낸 
수많은 그리스어 문법서와 입문서를 통해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수요층을 
형성하며 더 많은 고전 작품들이 출판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시기부터 
인쇄업자와 독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주석(註釋)으로 오염되지 않은 더 
정확한 텍스트와 훌륭한 원고, 문헌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누가 저자인지가 
중요해졌다.42
프로테스탄트의 독서
1500년 이전에 제작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출판물의 수는 약 3만5,000종 
정도인데, 1500년에서 1600년 사이 15만에서 20만 종 가량의 책이 쏟아져 
나온다. 부수로 따지면 1,500만에서 2,000만부로부터 1억 5,000만부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같이 늘어난 인쇄본은 고전 문헌 뿐 아니라 종교 개혁 
사상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쇄술 발견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한 독서 수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던 대중들은 이제 라틴어가 아닌 지방어(자국어)로 
쓰인 성경과 각종 인쇄물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의 출판물이 
널리 퍼지며 인기를 끌자, 로마 카롤릭 교회와 국가는 검열을 확대하는 
한편, 이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카톨릭을 옹호하는 출판물의 제작에 힘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여파로 유럽 내에 큰 규모의 출판 조합과 유통망이 
생겨났다. 
출판업자들은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 그리고 프랑스의 왕들은 국가의 
통일 정책으로서 자국어 번역물의 출판을 장려했다. 번역은 성경과 그리스 
42.　중세시대의 성직자는 학자인 동시에 독자이자, 저자였고, 수도원은 책의 유통 주체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종교 서적을 필사하는 것이 신앙의 의무였으며, 수도원을 돌아다니며 책을 필사했다. 
중세 이후부터 18세기까지 일반 독자층 시장이 서서히 자리잡으면서 책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저자’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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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고전으로부터 인문주의자들의 저서 그리고 동시대의 작가들의 
자국어 문학 작품들로 확대되었다. 라틴어가 점차 쇠퇴하고 자국어 문학이 
발전하면서 도서 시장은 점차 세분화했다.
새로운 책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전유(appropriate)되고 유통되었으며, 
설교와 통제로부터 벗어난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해석하려는 이단적인 
독서가 전례적인 집단 독서와 뒤섞이며 혼재하게 된다. 
대중 독서(근대화된 독서)
18세기 후반 계몽사상의 보급과 도시의 발달에 따른 대중 공간의 확대로 
이들 새로운 부르주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학과 문학서적이 크게 
증가했다. 새로운 책에 실린 15세기 목판화는 대중이 이미 ‘귀로 들어’ 알고 
있던 성서 속 한 장면이나 성인의 얼굴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 
그림 속의 미술 양식을 대량으로 확산시켜 일상생활에 파고들게 했다. 그리고 
그림2–8.  17세기 이탈리아의 석적행상인, 1646년의 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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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말 동판화는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시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시 
발전한 자연과학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기여했으며, 대항해시대의 먼 이국의 
풍경을 화보처럼 실어날랐다.  
이들은 점차 제멋대로 다양한 책을 자유롭게 읽는 독서 형태를 보이며, 
그들의 통치자나 교회로부터 이탈해갔다. 새롭게 나타난 소설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권위적이거나 학술적인 독서로부터 정서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의 
독서로의 이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을 뜻했다.43
수도원의 독서로부터 짚어 본 몇 가지 독서 방식은 지금까지의 읽기 방식을 
유형별로 분류해주는 의미가 아니다. 책의 역사는 “서양 근대에 나타난 책 
읽기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과 고찰을 통해 당대인들이 
공유하던 사고 구조, 일상 생활, 세계관 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44 따라서, 
독서 관습, 읽기 방식은 특정 시기의 사회 ․ 문화적 맥락에서 떼어내어 현재 
시점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2.2.2. 커뮤니케이션 순환과정으로서의 책의 역사
역사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장이기도 한 로버트 단턴45은 책과 독서의 
역사를 대표하는 아날학파가 계열사적 분석에 과도하게 의존, 즉 책이 
43.　알도 마누치오가 책을 읽는 즐거움을 만들어낸 최초의 현대적인 의미의 출판가로 불리운다. 
개인적인 독서는 13세기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한 독자층과 인쇄술 이후 출판업의 발달로 점차 
무르익었고, 이 시기에 이르러 매우 일반적인 독서 형태로 자리잡았다. 
44.　육영수, 앞의 책, p.41
45.　로버트 단턴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유럽사를 가르쳤으며, 한국에서도 널리 읽힌 『고양이 
대학살 The Great Cat Massacre』을 비롯하여 다수의 저작과 왕성한 학술활동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2007년에는 하버드대학교로 돌아가 칼 포르차이머 교수가 되었으며 도서관장에 
취임했다. 전자논문 프로젝트인 구텐베르크- e 프로그램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로버트 단턴, 
『책과 혁명-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베스트 셀러』, 주명철 역, 알마,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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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보급, 소비되는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을 한계로 보았다.46 그는 책이 
만들어지고 사회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의 생애 주기는 저자로부터 시작해 출판인, 인쇄업자, 
운송업자, 서적상, 그리고 독자에게 연결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회로(The 
Communication Circuit)’로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순환과정을 완성시키는 
것은 독자다.47 
커뮤니케이션 회로에는 저자와 독자 외에도 출판사, 인쇄제본업자, 
운송업자, 도소매업자와 같은 관련 직종의 주체들과 홍보의 측면, 출판 법에 
관한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2-10]에서는 
책의 역사와 독서 관습을 간략화하고 있는데, 14세기 무렵 대중 독서가 
46.　육영수, 앞의 책, p.95







지적 향과 홍보 경제적 사회적 국면





























































성장하면서 ‘매개자들’48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텐베르크 이전부터 필사본 업자들과 인쇄 업자들이 대중용 인쇄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좀더 작고 가벼운 판형의 책과 다양한 인쇄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49 프톨레마이오스의 라틴어로 된 
『지리학Geography』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대형 판형의 멋진 지도와 
삽화를 넣어 인기 있는 책이 되었고, 호화 판본과 한정판 등은 일종의 
기호(嗜好)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바로 필사본 업자들과 인쇄 업자들의 
적극적인 매개활동 때문이었다. 
활판인쇄술 이후에는 구두법과 철자의 표준화가 가속화되었지만, 
텍스트의 내용은 여전히 구어적, 구전적인 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책을 소리내어 노래했고, 귀로 들었다. 출판업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가집’, 한 두편의 로망스를 스페인의 플리에고 
수엘토(pliego suelto)나 영국의 브로드사이드 발라드(broadside ballad)와 같은 
8면짜리 책자로 바꾸어 내놓는 출판 전략을 펴서 같은 책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했다.
48.　15세기 전반까지 필경사들이 고대 저자와 근대 독자 사이에서 훗날의 인쇄출판업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대량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필경사를 고용하였으며, 제작할 텍스트를 
결정했다. 앤서니 그래프턴은 필사본업자와 인쇄업자들을 일컬어 매개자들이라고 표현했다.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엮음, 앞의 책, p.302 
49.　 [그림2-8]의 서적 행상인의 모습처럼, 사회 서열의 맨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때로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쇄물이나 서적을 팔러 다녔다.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서적을 몰래 팔던 사람들은 호된 벌을 받았다. 로버트 단턴, 『책과 혁명 : 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본문의 작은 단위 구분
 찾아보기, 난외 주석
•알도 마누치오의 8절판 책
•이음자 포기
•읽기 쉬운 새 본문용 서체
 roman, roman italic
•인문주의자의 독서
•스콜라적 독서
 교육을 위한, 쓰기위한 독서
 많은 책을 단편적으로 읽기
•수도원의 독서
 제한된 계층 
 제한된 책: 성서,종교관련 서적
 제한된 장소: 교회의 독방, 학교, 궁정 등 
•12-13C 페시아(pecia) 
 전문 직인의 분업
•필사본업자들의 국제적 책중개
 불완전 마감 유통 





 상인과 시민 독자
•속어 텍스트 서적 증가
•독서 인구 감소
 •그리스, 로마의 전통
•팸플릿 전쟁
•새로운 속어 성서 출판(프랑스어, 독어..)
•소설, 잡지
 직업적 저자 등장(18C말) 
•19C 동력 인쇄기
•나무원료 사용, 종이값 하락







•그리스 책들을 모델로 한 
    라틴어 문학 두루마리. 
•절 구분을 위한 두문자
•공개적
•텍스트 분배로서의 독서
•오락을 위한 독서 습관(로마 제정)
•개인적, 명상적
•내적 탐구로서의 독서




•이질적이고 익명적이며 독서에 
   대한 취미와 욕구가 점점 분화되는 독자
2C-3C







•고전 텍스트의 재활용, 공동저술
•2차적 관심으로서의 독서





























2.2.3. 책의 역사와 책의 시각적 형식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서의 구두법 기호와 단락과 표제와 같은 글 단위들, 
목차와 인덱스와 같은 참조 시스템은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읽기 방식과 함께 
발달해 왔다. 
현재 북디자인에서는 책의 형식을 세부적으로 나눌 때, 외형을 결정짓고 
비례와 크기를 정하는 포멧(format)과 표지(cover)를 포함한 패키지 요소, 
본 내용, 그리고 그 앞과 뒤, 혹은 중간에 들어가는 책의 페이지 구조 
요소(prelims and end-pages), 페이지 내의 구성과 텍스트의 짜임 등을 
결정하는 북타이포그래피(또는 micro typography라고 하는) 요소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이 구분에 따라 각각의 요소들의 본래의 쓰임, 읽기 방식과의 관계를 
추적해 보았다.50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페이지 구성과 타이포그래피적 
요소에 있으므로 외형적 부분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다루었다. 
⑴ 외형 요소
책의 표지가 지금과 같이 책의 얼굴의 역할, 그리고 광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활판인쇄기술, 인문주의 그리고 
근대적인 독자와 출판 시장이 성립되기 이전과 이후로 책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다. 이전 시기 책은 종교와 사회 체계에 종속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특수 계층의 귀중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외형에 있어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장식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 장식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범위의 독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독서행위의 
배경이 되는 의례와 환경의 의미가 강했으며, 예술 분야의 양식적 흐름과 
연동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책은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어서 독서용이 아니라 
50.　이 구분은 연구의 편의상 요스트 호훌리(Jost Hochuli)의 저서 『Designing books : practice and 
theory』(Hyphen, 1996)의 구성을 참조하여 나눈 것일 뿐, 사실 이 영역의 구분은 매우 모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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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에 제본책(book)의 제작 방식이 개발된 이후 낱장을 묶은 본문 덩어리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표지를 덧붙이는 방식은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4세기의 보통 장정 방식(book binding)은 지금 우리가 양장이라고 
부르는 하드커버(hard cover) 방식에 제본용 인두로 무늬를 찍었는데, 높은 
신분의 독자를 위한 고급 제본에서는 벨벳과 실크, 금사로 된 천으로 판지를 
감싸 만들었고, 그 외의 일반 장정에서는 소, 양, 또는 돼지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인쇄술이 퍼지기 이전 15세기에 이미 필사본업자들은 주문품과 
대량판매용 필사본, 호화장정본을 각각 다르게 만들었다. 
중세를 거치며 독자층과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서적상의 
고객층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제본사들은 돈이 될 만한 상업적인 표지 제본 장식에 주력했고,52” 
더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적절한 장식을 가미하는 일은 서적상에게 매우 
중요했다. 
위와 같은 한정된 시장과 고비용 조건은 책을 제본하지 않고 유통하는 
것53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한 종류의 판본은 한 도시에서는 
소량밖에 팔리지 않으므로 당시 출판사들은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책을 
판매했다. 이때 제본 상태의 책은 무게가 많이 나가 유통 비용이 높아지므로 
보통 제본을 하지 않고 낱장 상태로 도시에서 도시로 옮겼다. 낱장 형태로 
판매된 책은 지금의 주문형출판(POD)와 유사하게 구매자가 직접 제본 방식과 
51.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48
52.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197
53.　‘The folded and gathered but as was’라고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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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문자를 그릴 채식사를 선택했다.54 
효율적인 표지 제본 장식을 위한 노력으로 먼저 제본사들은 커다란 전면 
삽화를 도입했다.55 인두를 사용해서 무늬를 새기는 방식은 세심한 공정과 
시간을 소요하는 작업인 반면 전면 삽화는 좀더 간소화된 방식이다.  또 
16세기 초부터는 장식 모티프가 새겨 있는 작은 금속 롤러인 ‘룰렛56’을 이용해 
연속적으로 무늬가 찍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다. 이 방법을 쓰면 
단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장식 띠무니를 넣을 수 있다. 
이보다 더 고급 장정에서는 아랍으로부터 수입된 모로코가죽이 16세기 
중엽 보편화되고, 금박으로 문양을 찍어내는 동양의 도금기법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려한 장식이 나타났다. 알도 마누치오(aldus manutius)는 동양적 
모티프를 이 기법에 사용함으로써 이 양식의 확산에 기여했고, 빠른 속도로 
프랑스까지 매료시켰다. 16세기 후반이 되면 프랑스 장인들은 이탈리아 
특유의 스타일을 넘어, 매듭무늬나 꽃무늬를 넣은 모자이크 장식, 르네상스 
스타일의 기하학적 무늬로 좀더 단아한 미를 추구한 장식을 선보였다.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인쇄본은 타지역의 화려한 고급 
장정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특징은 알도 마누치오의 8절판(octavo) 
고전책에서 잘 나타난다. 마누치오는 정치적 격무나 학문 연구를 떠나 
자유로운 시간에 여가로서 책을 읽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 작은 판형 시리즈를 
만들었다. 마누치오는 이 책을 ‘libelli portatiles(운반 가능한 책)’이라고 
불렀다. 본문만 실려 있고 주석을 뺀 포켓북 판본들은 “유럽의 유명 대학들에 
54.　“간혹 미리 제본을 해서 파는 책은 ‘중고 책’으로 불렸고, 낱장 형태의 동일 판본의 두 배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당시의 중고 책은 오늘날과 비교해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중고책을 
오래되고 값이 싼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은 한참 후에 생겨났다. 책 가격은 제본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보존 상태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알렉산드로 마르초 마뇨, 『책공장 베네치아』, 
참조. pp.18~24 
55.　E. Ph. Goldschmidt, 『고딕 및 르네상스 시기의 제본방식(Gothic and Renaissance bookbinding)』, 
1928, I, p.54부터를 재인용






다니는 학생들과 학자들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만큼 저렴했다.” 57 이 
작은 판형은 이전부터 성직자들이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종교 서적에 
쓰였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고전을 인쇄한 인물이 알도 마누치오다.58 
1501년 베르길리우스(vergilius)를 시작으로 로마 시인 카툴루스(Catullus), 
티불루스(Tibullus), 프로페르티우스(Propertius)의 시집을 출간 3,000부 넘게 
판매하여 당시로서는 베스트셀러였다.
중세의 책은 대부분 1 : 1.5 ~ 1 : 1.25 비례를 사용했고, 지금의 A4용지 
비례와 같은 1 : √2의 비례도 사용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 전통을 이어 
좀더 가로가 좁은 판형도 발전시켰는데 좁은 형태의 페이지들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두 단으로 짠 페이지들을 소화할 수 있는 넓은 페이지들은 
법률이나 교회 텍스트에서 즐겨 썼다.59
화려하게 금박으로 장식된 책은 왕이나 소수의 장서가를 위한 
예술작업이므로 대중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18세기 무렵 일반 장정은 
책 등에만 약간의 장식을 넣어 튼튼하게 제본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책등이 보이도록 책을 세워서 촘촘히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고, 19세기 동력인쇄기 시대에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태의 
소프트커버(softcover)로 만들어진 책을 읽게 되었다.
57.　알렉산드로 마르초 마뇨, 앞의 책, p.27
58.　같은 40% 비율로 축소한 [그림2-12]과 [그림2-13]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느껴진다. 인쇄 
용지, 또는 가죽을 몇 번 접어서 만드는 가에 따라 folio, quatro, octavo등으로 나누는 것은 
지금의 종이 규격 시스템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원래 종이의 크기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판형 
이름을 보고 정확한 사이즈를 알기는 어렵다. 알디네 클레식의 사이즈는 [그림2-12](http://
aldine.edwardworthlibrary.ie/portable-aldines/)을 참조하여 세로 길이 약 16cm로 놓고 축소했고, 
구텐베르크 성경은 wikipedia의 기록을 따랐다.
59.　로버트 브링허스트, 『타이포그래피의 원리 : 4.0』, 박재홍, 김민경 [공]옮김, 미진사, 2016,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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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prelims60 and end-pages
prelims는 책의 표지로부터 본문의 시작 사이에 구성된 페이지들을 말한다. 
영어권에서는 ‘front matter’라고도 칭하며, 국내에서는 서두(書頭), 권두(卷頭), 
혹은, ‘앞붙이’라고도 번역한다. 대게 약표제지와 표제지, 판권, 프런티스피스, 
일러두기, 서문, 목차 등이 들어간다. 본문 뒤 마무리 부분인 end-pages에는 
참고문헌, 인덱스, 주석 등이 들어간다. 이 구성 요소들은 책의 내용과 장르의 
특성, 문고본과 같은 저렴한 보급용인가의 여부, 그리고 저자, 출판사, 혹은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표제지
표제지(title page)는 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 즉 수도원 밖에서 책을 












필사하던 시기로부터 초기 인쇄본 시기로 넘어가면서 인쇄업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가까운데, 발생 원인은 유통과정의 문제 해결, 광고 효과에 대한 고려와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좋다는 유용함으로 볼 수 있다.61 
앞서 언급한데로 초기 인쇄본이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책을 제본하지 
않고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먼저 1475~1480년 사이, 일부 
인쇄기술자들은 첫 번째 장의 앞면(recto), 원문의 시작 부분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뒷면(verso)부터 인쇄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책의 내용을 
좀더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빈 앞면에 작게 표제를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61.　위키피디아의 book design 항목을 보라. front matter의 각 요소를 구별해 놓은 표에 ‘voice’ 
란은 각각이 누구의 메시지인가를 나타낸다. 표제지는 pulisher또는 printer의 목소리이다. 
중세 말 전문 필경사와 삽화가가 나타나고, 분업화를 통해 서서히 많은 양의 책을 유통시키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만, 인쇄술 이전에는 한 사람이 학자이자  수도승으로서 저자이자 독자이고, 











그 다음 단계는 권말에 삽입되던 인쇄업체 로고들(printers mark)이 
속표지를 장식하는 용도로 쓰이면서 권두로 온 것이다. 이 로고들은 인쇄물을 
운송할 때의 식별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다가 판권지나 마지막 장의 
백지 뒷면에 함께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광고 일러스트의 역할을 했는데, 
인쇄업자들은 이와 같은 상표가 장식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품질표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표제지는 만드는 방법이 규칙적이지 않았고, 지역적으로도 차이를 
보였다. 초기에는 면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긴 문장 속에 표제를 심거나 
본문의 주요 대목을 뽑아 표제를 덧붙여서 넣기도 하고, 서적상의 주소를 
넣기도 했다. 복잡한 목판 테두리 장식은 영국과 게르만 어권에서 유행했고 , 




16세기 말 그림을 인쇄하는 기법이 목판화에서 동판화로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동판화로 제작할 경우 목판화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하여 “17세기부터는 판화는 수많은 분야에서 정보전달이라는 
중요한 역할”62을 했지만, 글자와 그림을 이중으로 인쇄하는 공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때문에 표제지에서는 점차 이를 예술가들이 맡아 
한꺼번에 ‘그리게’ 되었다. 루벤스(Peter Paul Rubens) 등 당대 유명 화가들이 
책을 작업 무대로 활동하면서 바로크의 과도함이 나타났으며, 프랑스에서는 
열주랑 중앙에 표제를 집어 넣는 방식이 유행했다. 
1640년 왕궁 인쇄소의 출판물 속표지 꾸미는 일을 의뢰받은 
푸생(Poussin)이 속표지에 고대식으로 옷을 걸친 위인들 그림을 그리면서 
책의 제목을 중앙에서 떨어진 곳으로 밀어버린다. 푸생의 영향으로 표제는 
삽화 ‘프런티스피스’의 일부가 되었고, 출판사들은 별도의 속표지, 즉 
약표제지(half title page)에 순수한 서지 항목만을 모아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쇄 업자 로고와 콜로폰
판권 페이지, 판권장(colophon)은 책의 출간일, 발행인, 출판사, ISBN 등이 
인쇄된 책의 출생증명서이자,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페이지이다. 필사본과 
초기 인쇄본에서는 인쇄 장소와 인쇄업자의 이름, 그리고 책의 상세한 제목과 
저자의 이름이 명시되었고, 책 말미에 삽입되었다.[그림2-19] 
15세기에는, 목판에 새기기 시작한 인쇄 업자 로고(printer’s mark)가 
책의 속표지와 판권장에 추가되었다.[그림2-20] 인쇄업자 로고는 처음에는 
대문자 약자를 표시한 게 전부였다. 원래 서적상이나 인쇄 업자들이 운송의 
편의를 위해 책 꾸러미 위에 새기던 고유의 식별 기호를 그렇게 업체 로고로 
62.　동판화 삽화가 들어간 출판물로 플랑탱이 1556년 출판한 Juan Valverde de Amusco의 『생생한 
신체부위 화집(Historia de la composicion del cuerpo humano)』, 1571년 『건강 보감』, 1574년 
『고대 및 근대 철학자와 의사 도상집』이 초기의 것에 해당한다. 책의 제목만으로도 삽화가 오늘날 
책의 사진도판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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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것이다. 그리고 서적상과 인쇄업자들은 점차 업장의 간판 모양을 따라 
로고를 만들어 책 속에 집어넣었으며, 사훈 문구 같은 것도 함께 기재했다. 
고전 우화나 문장을 책 속에 집어넣는 게 유행처럼 번지자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며 의미를 쉽게 알기 어려운 인쇄 업자 로고가 만들어졌다.
⑶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
서체
디자이너들은 글의 성격에 부합하는 서체를 고르고 사용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얀 치홀트(Jan Tschichold)와 같은 타이포그래피의 스승들도 
글의 시대적 배경과 내적 논리로부터 이에 합당한 서체를 선택할 필요성을 









것은 다만 현대적인 디자이너들 뿐은 아니었다. 필경사들이 묵독 관행의 
영향으로 발달시킨 초서체63, 언셜체와 카롤링거 소문자64, 그리고 고딕체의 
대표적 네 가지 분류처럼 지역별•특정 시기별 양식의 하위 구조로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독자와 장르의 특성을 고려한 구별, 즉 ‘용도별 
서체’에 대한 개념이 꽤 오래 전에 형성되어 있었다. 
인쇄술이 태동하던 1450년경, 책은 그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서체가 무척 
다양하게 달라진다. 그 가운데 네 가지 주요 서체를 꼽아볼 수 있는 데, 각각의 
서체별로 그 나름의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 
로툰다(rotunda)체는 스콜라학파, 신학자와 대학교수들이 즐겨 
사용했고, 텍스투라(textrura)는 ‘미사경본체’로도 불리며 교회 관련 서적에 
주로 사용되었다. 바타르(Bâtarde)는 공문서 작성과 속어로 쓰인 고급 
필사본에 많이 쓰였다. 마지막으로 로만체(roman)은 인문주의자들이 즐겨 
쓰던 것으로 ‘리테라 안티쿠아65’(안티쿠아 문자)가 인쇄술과 함께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66 
로만체는 카롤링거 서체에서 따온 것으로 인문주의자들의 유행시킨 
서체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복원하려고 애쓴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헌에 합당한 글자체를 원했다. 
63.　3-8세기 그리스-라틴어의 필사에 사용된 옛 서체. 묵독 이전까지는 다른 이의 낭독을 들었기 
때문에 라틴어와 같이 고딕체로 씌어졌다. 고딕체는 읽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문 초서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64.　앵글로 색슨 필경사들은 최초로 동일한 문자에 존재하는 다른 서체의 수를 최소하하려고 했으며 
마침내 소문자인 불변서체를 만들어냈다. 이것을 유럽에서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 카롤링거 
소문자 서체이다. 이 서체에서는 각각의 문자가 독자의 자형을 갖고 있으며, 합자인 et.즉 &도 
하나의 글자 취급을 받는다. 이것이 근대활자의 기초가 되었다.
65.　로만체(roman)를 말한다. 당대의 글자체 블렉레터와 대비되는 고대 로마의 글자체를 되살리고자 
한 데서 ‘litterae antiquae(고대의 문자)’라고 불렸다. 로마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디자인 
문헌에서 ‘로만체’로 쓰므로 본문에서는 문장 전체를 인용한 경우를 빼고 이와 같이 통일하였다. 
66.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엮음, 앞의 책, 137~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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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원전을 좀더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적어도 
이들은 그게 원형에 가까운 서체일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67. 그러다 
보니 이를 중세 전통 문헌에 대비시켜보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인문주의 학자들은 새로운 서체를 써서 고전에 가까이 다가갈 뿐 아니라 
중세의 블랙레터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싶어했다. “알베르티(Alberti) 
같은 사람은 고딕체를 두고 전통적인 중세 건축의 장식 문양이라고 
힐난”했으며, “페트라르카는 이 ‘조그맣게 억지로 써 넣은 문자’를 혐오”68했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불과 1세기도 안 되어 로만체는 유럽의 거의 
전역에서 주요 인쇄 활자로 채택되었다. 로만체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데에는 인쇄술과 인문주의의 동반 성공, 특히 베네치아의 알도 
마누치오의 역할이 컸다. 최초의 근대적인 의미의 출판가로도 평가받는 
알도 마누치오는 니콜라 장송에게 디자인을, 프란체스코 그리포(Francesco 
griffo)에게 활자 제작을 의뢰하여 로만체 활자를 만들었고, 로만체 
칸첼라레스카(cancellaresca)에서 영감을 받은 이탤릭체를 만들어 유행시켰다. 
마누치오의 이탤릭체는 지금과는 달리 본문 전체에 쓰였지만, 점점 
본문 중의 인용 부분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16세기 말에 지금처럼 
로만체의 보조적 용도로 사용하는 관습이 발전했다. 즉, 서문, 두주(headnote), 
방주69와 운문이나 인용 단락의 구별이 그것이다.70 로버트 브링허스트(Robert 
Bringhurst)는 지금의 이탤릭체보다 기울기가 수직에 가까우며 ‘읽기에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알두스 이탤릭체의 인본주의적 정통성이 디지털 
67.　소문자(minusculus)는 후기 중세 북유럽에서 발달하여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에서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자 역시 비기도교 로마제국을 기독교화하여 계승해가던 신성로마제국의 
유산이므로 큰 맥락에서 보자면 로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8.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엮음, 앞의 책, p.294
69.　본문 옆이나 본문의 한 단락이 끝난 뒤에 써넣는 본문에 대한 주석.
70.　로버트 브링허스트, 앞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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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체로 복원되지 않고 있는(2012년까지) 점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71 『책의 
탄생』에 의하면 이탤릭체가 만들어진 것은 16세기 인쇄본이 필사본처럼 
보이고자 한 경향의 하나였고, 무엇보다 “인문주의 시대의 필사본이 가진 
아름다움과 기품을 인쇄본에 표현”72한 것이었다.
로만체와 로만 이탤릭체의 성공은 독일과 프랑스로 번졌고, 이를 따라한 
새로운 서체들이 등장한다. 완성도가 더 높은 서체들이 곧이어 인쇄 활자의 
표본으로 자리잡았고,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었다.73
표준화
필사본 시기로부터 유럽에서의 출판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었고, 초창기 
인쇄업자들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관행이 있었다. 인쇄업계가 
성장하면서 제작과 판매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즉 지나친 다양성은 고비용, 
저효율을 의미하므로, 지역별 서체와 언어별 표기 관습은 서서히 통일화, 
표준화의 길을 걸었다.  
활판인쇄공들은 직접 각인기로 활자를 새기고 활자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는 많은 제작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인쇄술이 
71.　로버트 브링허스트, 앞의 책. p.125
72.　Mario Infelise, 『알도 마누치오』, p.241. 『책공장 베네치아』, p.69에서 재인용 










이전 시기의 모든 필사본을 대량 복제할 수 없어 일종의 선별과정을 필요로 
했듯이, 지역별로 나타난 필사본 서체에도 통일화가 일어난다. 이어 좀더 
느린 속도로 대표적 유형별 서체의 통일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체 
하나가 다른 서체들을 제치고 유럽 전역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위스 일부 지역 그리고 스페인과 영국 등지에서 로마체가 쓰이게 된 
것이다.74
한편, 게르만어권 국가에서는 로만체가 대중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6세기에는 ‘움라우트’와 ‘슈바바흐’ 두 서체가 고딕체를 통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쪽에서는 라틴어권과 영국이, 다른 한쪽에서는 
게르만어권이 공존했고, 오랜 기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서체로 쓰인 글을 
읽어왔다.75
글의 분절과 단위의 표시
단락을 구분하는 pilcrow(¶)는 디지털 편집•퍼블리싱 프로그램에서도 
단락 구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쇄되어 나오지는 않지만)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기원을 추적하면 그리스 정서법의 paragraphos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글의 단(culumn)의 왼쪽 끄트머리, 글줄 아래에 가로로 선을 그어 
글 덩이리가 나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후에 라틴어로 머리를 뜻하는 
‘kaput’의 약자 K를 써서 시작을 표시하다가 4세기쯤 작은 머리를 뜻하는 
‘capitulum’ 을 쓰기 시작, 12세기에는 ‘K’를 완전히 대체했다. 이 ‘C’ 형태에 
몇 가지 스타일적 변형이 가해지고 나중에 반전된 ‘P ’자 처럼 바뀐 것이 절과 
단락 구분 기호가 되었다. 
‘capitulum’, 머리글자는 단락이나 절의 시작을 나타내는 다른 방식으로 
왼쪽 마진 쪽으로 본문 보다 크게 내어쓰기한 방식으로부터, 인슐라 스타일의 
74.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p.140-141
75.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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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대문자(initiums)로 변화해 갔다. 
중세 필사본은 인서핏(incipit)이라고 하여, 글의 시작 구절을 통해 전체 
글을 여는 방식을 취했다. 이 시작 구절은 오늘날의 제목처럼 글 전체의 
내용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책의 이름’이 아니고,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이나 ‘Hear, O Israel: the Lord is your God; the Lord is One’처럼 종교적 
시작 주문(spell)과도 같은 말이다. 따라서 글에 대표성을 띠는 제목이 
만들어지는 구문(構文)적 변화가 일어나고, 글의 출처, 원저자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저자’ 개념이 뚜렷해지면서, 비로소 지금과 
같은 모습의 표제지가 분리, 완성되었다. 
필사본 제작에서는 글의 끊어지는 부분, 단위 구분을 위해 필경사 
외에 따로 주서자(rubricator)가 있어서, 붉은 색 잉크로 강조할 부분과 
소제목, 구두점을 그려 넣었는데, 이 방식은 독자와 책의 제작이 늘어나는 
속도를 미쳐 따라잡지 못한 듯했다. 두문자가 그려져야 할 단락의 앞부분과 
단락기호(pilcrow)가 들어가던 부분은 미쳐 그리지 못한 빈 공간인 채로 
끝나기도 했는데, 이 공간을 관습적으로 비우면서 지금의 단락 앞 들여쓰기로 
이어진다.
주석, 참조 시스템, end matter
알파벳 문자로 참조 위치를 보여주는 일련의 난외주석 체계는 10세기 말에 
북프랑스의 베네딕트 수도원이 낸 책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그 뒤 법률서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14세기가 되면 문학작품 주석에도 사용되기에 이른다.76
귀족 계급의 묵독 관행이 증가하고, 궁정 문서가 늘어나면서 왕이 직접 
글을 읽고 쓸 필요가 생기자 프랑스 등에서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번역 
사업과 도서관 설립이 이어졌다. 새 귀족용 책은 차례, 알파벳순의 용어풀이, 
주제별 찾아보기, 난외표제, 14, 15세기의 스콜라학 필사본의 특징이었던 
76.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엮음, 앞의 책, 4장 스콜라학 시대의 독서 유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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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지적인 부록 등으로 가득 차게 된다.77 
2.2.4. 시각적 번역 체계 / 페이지 편집적 요소의 발달
(1) 시각적 번역 체계의 발달
초기 책의 역사를 간추리면, 글을 쓰는 자가 ‘저자’를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받아적는 자를 의미하던 연속 기법의 시기를 지나, 종교적 의미의 묵독과 
필경의 시기에 점진적으로 띄어쓰기, 그리고 글의 시작을 표시하는 방법이 
나타나고(7-8세기), 스콜라학 시대에 오면 단락 기호와 면주, 각주와 같은 더 
복잡한 페이지 제시 기법78의 발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때 변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인쇄술의 도입과 같은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읽기 방식의 전환이다. 독자의 읽기 문화, 
혼자 조용히 집중하여 읽는 내면적인 독서는, 12-13세기 스콜라학의 시대에 
두드러진 시각적 번역 체계 발달의 씨앗이 되었다. 이는 묵독이 책과 학습을 
긴밀하게 연결지음으로서 글을 작은 단위로 나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로써 참조 기능이 늘어나고, 알파벳 순의 주제별 찾아보기, 난외표제 등이 
스콜라학 시대의 책자형 책에 보편화된다.79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구두법이란, 문장의 끝을 표시하는 마침표나 쉼표, 
느낌표, 물음표 등의 기호, 인용부호 등 단어나 문장의 뜻이 모호해지는 것을 
막고 좀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된 쓰기 관습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특정한 마크를 그려 넣거나 단락이나 장의 구별을 위해 시작부분을 
들여쓰는 것, 혹은 두문자를 쓰는 것, 강조표시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77.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p. 228~229
78.　글을 이해하기 좋은 적절한 단위로 나누고, 페이지 위에서 필사한 글씨 혹은 활자의 배열을 통해 
‘눈으로 읽기 위한’ 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79.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엮음, 앞의 책,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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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내어 읽을 수 없는 기호’(puctutaion mark)를 사용한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1세기까지는 문장을 구분 짓는 ‘구두점’과 낱말 
사이를 구분하는 부호를 사용한 바 있다80. 그러나 이때의 구두법은 지금처럼 
통일되거나 정착 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식의 연속기법(scripto continua)이 
많이 쓰이던 시기에는 주춤하다가 성서 독해와 학습을 위한 글 읽기를 
발달시키며 서서히 다시 나타나 13세기에서 14세기에 정착되었다.
구두법 중에서도 띄어쓰기와 단락, 절의 구분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는 
소리내어 읽는 ‘낭독’과 조용히 눈으로 읽는 깊이 있는 독서(in-depth 
reading), 즉 ‘묵독’ 간의 차이와 각각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헤릿 노르트제이(Gerrit Noordzij)는 그의 책 『획, 글자쓰기에 대하여』에서 
우리가 읽기라 부르는 것의 전제조건이 ‘단어(word image)의 발명’이며, 바로 
‘띄어쓰기라는 그래픽 장치’의 고안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단어의 발명이 ‘셈족이 알파벳을 발명한 이후, 그에 필적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7, 8세기의 아일랜드의 필경사들은, 사실 그래픽 디자인사에서 중세적인 
장식 두문자와 화려한 페이지 장식이 특징인 인슐라 스타일(insular art)81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들은 유럽의 책에 띄어쓰기를 다시 도입한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라틴어를 외국어로 하는 변경 지역에 있었으며, 
필사 과정에서 당면한 텍스트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독자들을 텍스트에 
더 쉽게 접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82 
구두법의 발달은 또, ‘필경사가 낭독을 받아 적는 방식’의 기록으로부터 
80.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엮음, 앞의 책, p. 126
81.　8세기에 게르만의 침략으로 급작스럽게 쇠락한 인슐라 양식이 장식에 있어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으로 이어진 중세사에서 주목받는 미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대륙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조용한 변경 지역이었던 
까닭이 있다.
82.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공]엮음, 앞의 책,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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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직접 글을 쓰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대로 읽히는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83 독자가 늘어나면서 텍스트의 
구문론적 구조 배후에 숨겨진 의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으며, 이것이 
구두법 용례의 발전을 이끈다.84
르네상스 이후 로만체 대문자와 소문자로 제목과 부제를 시각적으로 
나누고, 이탤릭을 써서 인용 부분을 구별해 주는 작업도 이러한 시각적 번역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띄어쓰기와 구두법의 발달, 단락과 장의 구분과 
같은 텍스트의 구조화는 책의 쓰기 기술, 즉 타이포그래피 측면에서 보다 읽기 
쉬운 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필사본 시기에 이미 만들어진 시각적 번역의 틀은 초기 간행본 시기에도 
연속되었는데, 필경사들의 작업은 활자 인쇄로 대체되었으나 처음부터 다색 
인쇄를 했던 것은 아니므로, 일종의 불완전 마감 제품으로 만들어진 후, 
여기에 주서자(rubricator)와 삽화가가 추가적으로 그림과 강조표시, 머리글자 
표시, 단락 기호 등을 붉은색이나 푸른색 또는 금색으로 주서(rubrication)하여 
마감하는 절충적 단계를 거친다. 
구텐베르크 이후로도 한참동안 인쇄, 편집, 판매와 같은 출판업은 
뚜렷한 역할의 구분 없이 한 사람이 동시에 맡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으며, 
18세기 독서 시장이 확대되고 19세기 이후 산업적인 출판업이 나타난 이후로 
전문적인 출판인,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맡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83.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앞의 책, pp. 207-208
84.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앞의 책,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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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장서 문화의 발달
2.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서 수요의 증가와 제작 시스템의 발달85, 
14세기에 발달한 제지업의 뒷받침, 1445년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더 
많은 책과 독자, 그리고 직업적 저자와 출판인을 낳았다. 
15세기에 인기를 끌었던 세속적 주제의 목판인쇄 소책자가 다량의 
그림을 실어 서민 계층 다가가는 데 성공한 것처럼,86 저작가들도 “특정한 
형태가 수요를 환기시키고 자기들의 작품에 독자를 불러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87
로만체와 인문주의자풍의 책이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호응을 얻기는 
했지만, 독일 등의 특정 지역과 서민층에서는 고딕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쇄업자들은 다양한 독서 계층의 요구에 영리하게 반응했으며, 때에 
따라 로만체와 호화로운 장정의 조합으로 된 책을, 또는 목판화 삽화와 고딕체 
조합의 책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찍어냈다.
다른 한편으로, “필사본업자도, 그들의 후계자인 인쇄출판업자도, 
(…) 교양 있는 독자는 구입한 책을 새로 제본해야 된다고 부추겼다. (…) 
고대의 화폐와 메달을 모방한 문양으로 책에 고대 분위기를 주게 하고, 
소유자 이름이나 두문자나 또는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고대풍으로 장식으로 
꾸며 소유자의 취미가 고상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88 책이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면서 유행과 개인 취미가 책의 형태에 반영되었다. 
고대풍의 장식은 인문주의자들이 발굴하여 전파한 고전 문학의 유행이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알도 마누치오와 같은 인문주의의 책은 장식을 
85.　12, 13세기는 유럽에서 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시기이며, 이 시기부터를 ‘수도원 바깥의 필사본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에 전문적인 직인들이 책의 제작을 나누어 맡은 시스템을 
페시아(pecia)라고 부른다. 
86.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p.82
87.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앞의 책, p.309
88.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앞의 책,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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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채색 그림이 들어가 원래의 느낌과는 완연히 다른 
책이 되어버린 [그림2-23]의 마누치오의 『베르길리우스』처럼, 독자-소유자의 
자유로운 책 이용 방식은 하나의 책 안에 두 개의 다른 편집 방식을 동거하게 
만든다. 
(3) 복수성과 풍부함 
지금의 단락짜기는 매우 중요한 타이포그래피의 문제다. 어떤 크기, 공간 
분배(자간과 행간)로 조절해야 긴 글을 읽을 때, 편안하게 몰입될 수 있는지가 
좋은 단락짜기의 기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책이 귀중품이었던 
시기, 최대한 길게 잡아 동력 인쇄 이전에는 이러한 단락짜기의 과정에 제작 
조건과 필사하는 사람의 편의가 많이 관여했다.
값비싼 양피지는 무엇보다 공간을 아껴써야 했으니, 행간을 많이 줄 수 
없었고, 글자를 한 줄, 한 단에 더 많이 들어가게 쓸 필요가 있었다. 중세 시대 
책은 대부분 글줄의 길이가 고르고, 네모난 깔끔한 면을 갖고 있다. 에릭 길은 
이것이 “책을 읽기 보다 보는 물건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중세 필사본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쇄물에 비해 
떨어진다거나 비인간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에릭 길은 중세 필경사들이 
수많은 축약형과 화려한 장식, 글줄에 넣는 기호 등으로 깔끔한 정사각형 
지면을 만들기 위해 매우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늘 조금씩 
타협했다고 썼다.89
[그림2-24]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로마자와 라틴 알파벳, 아라비아 
89.　에릭 길,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에세이』, 안그라픽스, 2015,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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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90, 세밀한 의미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각기 다른 라틴 알파벳 글리프 
기호들을 갖는다. 같은 숫자라 하더라도 본문과 표제에 쓰일 때 각각 용도별로 
구분된 형태의 숫자를 써서, 알파벳의 대소문자 시스템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했으며, 시각적 의미분별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브링허스트는 사진 제판술, 평판 인쇄와 디지털 탁상 출판의 기술 
발전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표현해 내지 못한 이같은 필경 문화의 
다양함, 복수성(plurality)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타이포그래피 영역에서의 
모더니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91 
90.　로빈 킨로스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어 쓰는 로만 알파벳의 전통에 대해 논하면서 대문자의 
역할이 텍스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타이포그래피적 레퍼토리라고 썼다. 여기서 분명하게란, 
‘articulate’, 즉 뜻이 논리적으로 분명하고, 발음이 또박또박 명확한 등의 의미이다. 또한 독자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글을 더 소화, 흡수, 완전히 이해하도록 은근한 방식으로(미묘하게) 도움을 주며, 
문장 시작의 대문자를 써서 문장 사이의 경계를 지어주므로 읽을 때 편안함을 준다고 설명한다. 
91.　로버트 브링허스트, 앞의 책,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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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8세기 이후 출판의 확장과 편집 디자인
18세기는 책의 역사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계몽의 시대이며 ‘이성의 
시대’이고 출판업 확장의 시대다. 종교개혁과 신대륙의 발견과 새로운 
과학지식의 전파로 기존 사회 질서와 세계관이 뒤흔들렸고, 불안과 혼란을 
느낀 이들은 이를 ‘바로크적 감수성’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대중적 독서 시장이 성장해가면서 조금씩 현대적인 책의 장르와 
형식이 발달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급변하는 사회, 정치적 상황과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
2. 3. 1. 출판시장의 확장
우선 문해율의 변화를 보면, 1750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19세기 말 
국가 차원의 초등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고, 1890년대가 되면 거의 모든 인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진정한 대중 독자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출판업의 혁명적 팽창을 야기했다.
이전 시기까지 줄곧 출판 장르의 중심에 있었던 종교 서적과 법률 
서적은 18세기 말 가벼운 내용의 소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감성적이고 
세속적인 내용의 ‘고딕풍’ 소설92은 유럽 전역에 걸쳐 열렬한 독자층을 
형성했다. 상류 계급뿐 아니라 ‘농부’와 같은 다양한 계층이 소설 속 이야기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만큼 새로운 독자층이 증가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뜻했다. 
18세기 후반까지 책 제조 공정에서 인쇄공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자치적 
성격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출판업은 조합 시스템으로 왕과 교회에 판매세를 
92.　중세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공포와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유럽 낭만주의의 소설 양식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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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규제와 겸열을 받는 대신 자신들의 배타적인 출판권을 보장받는 
폐쇠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 시기에 오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는 하락, 프랑스에서는 1789년 
혁명이 일어나 검열과 규제의 주체가 사라졌으며,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을 시작으로 출판업자가 아닌 ‘저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저작권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받게 된 것은 아니었고, 국가간 저작권에 대한 1886년의 
‘베른 협약’이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국제 출판 시장은 혼돈의 무질서 
상태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로 오래된 텍스트는 누구나 출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보호주의적 길드는 효력을 상실해 갔다. 값싼 재판본, 선집, 
요약본을 포함해 연간 총 출판양이 네 배 증가했으며 더욱 커진 책 시장은 더 
치열한 출판 경쟁을 의미했다. 
1800년대 이후 시작된 기계화 역시 인쇄공을 위협하며 인쇄 문화와 출판 
시장을 바꾸어갔다. 19세기 초반에 연판(鉛版)93의 발명으로 책을 찍을 때마다 
새로 활자를 조판할 필요없이 재판을 무한정 만들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 
쾨니히(Friedrich Koenig, 1774-1833)가 181194년 ‘런던 타임즈’를 위해 
발명한 증기 기관을 이용한 회전식 인쇄기는 시간당 1100장을 인쇄할 수 
있었다. 1870년대부터 활자 조판에 사용하는 주식기95가 발명되었고, 제본 
역시 새로운 접지(종이를 접는) 기기와 제본 장치를 이용해 더욱 기계화가 
진전되었다.96 
93.　활자를 짠 원판(原版)에 대고 지형(紙型)을 뜬 다음에 납, 주석, 알루미늄의 합금을 녹여 부어서 뜬 
인쇄판. 활자가 닳는 것을 막고 인쇄 능률을 높일 수 있다.
94.　1814년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로빈킨로스, 앞의 책 참조
95.　활자의 문선(文選)ㆍ주조(鑄造)ㆍ식자(植字)를 한꺼번에 하는 기계.
96.　마틴 라이언스, 앞의 책, 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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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대에는 헝겊이 아닌 목재 펄프를 이용해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져, 이제까지 총 비용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종이의 
가격은 크게 하락, 결과적으로 책 생산 원가는 급격히 떨어졌다. 프랑스에서 
1840년과 1870년 사이 서적의 평균 가격은 50퍼센트 하락했다. 
1884년 호트마 메르켄탈러가 라이노타이프 기계(linotype machine)를, 
1887-1889년 톨버트 랜스턴의 모노타이프(monotype)의 개발로 식자 공정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로써 동력인쇄기계의 발명과 제지 기술에 
이어 식자 공정이 기계 기술로 개량됨으로써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책은 
대량생산되는 소비재로 탈바꿈했다. 
2.3.2. 현대적 타이포그래피
로빈 킨로스는 ‘인쇄술’과 ‘타이포그래피’가 분리된 시점을, 지식을 갖추고 
의식적 계획을 수립하는 ‘현대적 태도’가 나타나는 1700년 경으로 보았다. 이 
시기 이후의 타이포그래피의 문제를 현대성과 관련하여 풀어내면서 ‘사유’, 
‘의도’를 강조한 역사 서술을 시도한 바 있다. 
18세기 이후의 책을 비롯한 인쇄물의 디자인은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은 
‘의식’과 ‘의도’들의 충돌의 연대기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때문에 킨로스가 
언급한 데로 타이포그래피사에서 독자나 인쇄인, 일반 대중의 상호 작용에 
대한 단서를 얻기는 힘들다. 즉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읽기의 방식에 대한 
논의는 매우 한정적이고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18세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독립된 전문 분야로서의 지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체계화’, ‘합리화’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들이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지프 목슨(Joseph Moxon)이 『기계 실습 : 또는 인쇄술에 적용되는 수작업 
안내서(1683-4)』에서 처음으로 ‘타이포그래퍼’를 정의내리며 인쇄술을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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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취급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신생 과학 아카데미 특별 위원회가 
활자의 단위 체계를 세우고 ‘로맹 뒤 르와’의 글자체 디자인에 합리적 원리를 
부여하고자 한 사례가 있다. 
1723년 프랑스어로 간행된 마르탱 도미니크 페르텔(M. D. Fertel)이 쓴 
『인쇄술 실용 과학(La Science practique de l’imprimerie)』은 본문 체계에 
초점을 두어, 활자 크기와 양식, 소제목, 부속문, 공백, 장식물, 약물 등 
타이포그래피 장치로 문자 정보를 구조화하는 법에 대한 의식적 관심을 
보여주었다.97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디자인 
경향이 성장하면서 출판인과 타이포그래퍼는 점차 당대의 미의식이나 정치적 
성향, 가치관에 대한 반응으로서 각기 다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18세기말, 재미를 위한 소설의 비중이 커진 책 시장에서 출판업체들을 
바로크 미술의 호사스러운 장식 대신 간결한 디자인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주석을 다는 것이 인기를 잃었고 책의 여백을 더 넓어졌다. 존 바스커빌(John 
Baskerville, 1706-1775)은 이 시기에 획의 대비가 더 강하고 좀더 수직적인 
형태를 띠는 새로운 활자체를 개발했다98. 획의 가는 부분이 선명하게 
인쇄되려면, 표면이 매끄러운 종이와 뚜렷한 검은색 인쇄 잉크가 필요했는데, 
바스커빌은 이를 모두 개발하여, 선명하고 간결한 지면의 책을 완성했다. 
18세기, 화려함과 장식성은 반종개혁의 성향을 띠었다. 즉 카톨릭교회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홍보할 목적으로 화려한 장식적 예술을 활용한 점에서 
종교적 ․ 정치적이었으며 구체제와 밀접한 개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97.　로빈 킨로스, 『현대 타이포그래피 : 비판적 역사 에세이』, 최성민 옮김, 스펙터 프레스, 2009, pp.25-
30
98.　영어권 타이포그래피에서 ‘현대적(modern)’이라고 분류하는 활자체 이전의 과도기적 
성향(Transitional serif)의 서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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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간소하고 명확한’이라는 수식어는 기존 가치관에 대한 의식적 반발과 
연결되었으며, ‘신교의’, ‘현대적인’, ‘이성적인’과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디도(didot) 활자체나 신고전주의의 타이포그래피는 
로코코와 같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또한 
인쇄사의 인식에서 기인한 선택이기도 했다. 
디도(didot) 가문과 보도니(bodoni) 타이포그래피의 절제된 유행이 고대 
근본 질서로 회귀하려는 전망를 가졌던 것이나, 1840년대 영국의 캐즐런식 
구체 활자 부흥, 1890년대 윌리엄 모리스의 켐스콧 프레스가 ‘발명 초기 오십 
년간, 또는 1500년 무렵까지의의 책’을 타이포그래피의 이상으로 꼽고99, 
이것의 복원을 시도한 것도 시대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디자인의 문제에서 각기 그 전 시대의 것을 고쳐야 할 비합리로 규정하고, 
인쇄사 속에서 대안을 찾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1800년대 이후 시작되어 19세기 책의 대량 소비재 시장이 만들어낸 
기계화는 출판물의 질 문제를 쟁점화했다. 질의 저하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때문이라기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출판업자들이 선택한 저가 
상품 전략에 따른 현상에 가까웠다. 하지만 타이포그래퍼들은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나타난 제약들을, ‘높은 수준의 질을 보여주는 수공예적 전통과 
그렇지 못한 기계적 현대의 대비’로 결부시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세기는 또, 선거 포스터, 철도 시간표, 카탈로그 화보와 같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수단들이 대량으로 인쇄되었고, 기존의 전통을 벗어나는 
편집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을 촉진했다. 이는 독서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정보 전달을 본질로 하는 인쇄물이 도서 인쇄 관습이나 취향보다는 내용 
분절을 통한 효율성 확볼보를 더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서체 영역에서, 현대적 활자체가 대표하는 관습 파괴 현상은 표제 
활자에서 거의 무한한 변형, 확장, 과장에 길을 터 준 듯하다.”100 이 시기에 
파생한 새로운 활자 유형이 산세리프체와 볼드체이다. 산세리프체는 
고대적이고 원소적인 원형 문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19세기 초 신고전주의 
맥락에서 일정한 현대성을 보유했다. 
20세기의 도서 디자이너들은 잘 만든 제품으로서 책 전체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이상적인 태도로 키워갔다. 그들에게 책의 모든 측면은 통일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초기 몇 년간에 그 이후 시기를 점령한 
타이포그래피 선언이 등장한다. 얀 치홀트는 1909년의 미래주의 선언, 다다, 
100.　로빈 킨로스, 앞의 책,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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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스테일, 러시아 원소주의 등의 접근법이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의 기원임을 
주장하며, ‘출판물의 형식을 내용에 일치시키는’, 목적 지향의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새로운 타이포그래피를 정의했다. 시대적이거나 개인적인 특성은 
보편적이고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는 간략하고 단순하며 논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텍스트 요소가 담당하는 기능에 근거하여 형태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객관적 조판 방식이다.”101
이 시기의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따르는 디자이너들을 
‘현대주의 디자이너’라 한다면 그들은 전통적 패턴에서 벗어난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산세리프체와 사진이라는 새 요소를 사용하면서 책을 ‘읽기 위한 
도구’로 보면서102 잡지나 신문 조판법에 상관 없이 책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지면의 조직 방법을 사용했으며, 특히 균형이나 절제보다는 시각적 
대비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도서에 특별한 위상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또 하나의 디자인 문제로 보았다. 나중에 이 입장과 반대로 도서 
타이포그래피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부류를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로 
나누기도 한다. 
양차 대전 이후 현대주의의 책과 편집디자인은 산세리프체와 비대칭 
레이아웃, 격자 그리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양식화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한 목적 지향의 의사소통 행위라는 의미를 스스로 흔들며, 하나의 
시대적이고 집단적인 양식으로 굳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얀 치홀트와 
막스 빌(Max Bill) 간에 벌어진 논쟁103은 기능적 관점과 합리성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시각 요소가 특정 미학, 시대성과 결부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 
101.　얀 치홀트, 『신 타이포그래피』, 1928, 헬렌 암스트롱, 『그래픽 디자인 이론, 그 사상의 흐름』, 
이지원 역, 비즈앤비즈, p.36에서 재인용
102.　’책의 역사’는 이러한 조짐, 즉 ‘시각적 읽기’를 위한 장치의 개발이 활판인쇄술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한 점을 알려준다.  
103.　박경식, ‘’막스 빌, 얀 치홀트 서신 논쟁’, 「타이포그라피 교양지 히읗」, 7호, 활자공간, 2014, 7. 
pp.11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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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문제로 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얀 치홀트는 초기의 원소적 타이포그래피의 몇몇 주장들을 철회하고 
전통적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사용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산세리프체와 격자 그리드로 대표되는 단순성은 현대성과 끈질기게 
개념적으로 묶여있다. 이는 기계화 초기의 기술적 한계에서 기인하여 
18세기 이후의 일련의 현상들과 더불어 그 이미지가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섬세한 수공예적 디테일은 기계생산물의 단순함과 대비를 
이루며, 전통과 현대적 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되는 경향이 
남아있다.
2.3.3. 다양화한 책의 기능과 가치
(1) 전문 출판인과 출판 전략
대중 서적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19세기 출판업자의 역할은 더욱 
전문화되었다. 이제 출판업자는 스스로 인쇄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기 
보다는 간행을 위한 자본의 동원력, 작가 집단과의 유대 관계 형성, 광고 
전략과 유통의 조정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했으며, 경쟁의 압력을 버틸만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요구받았다.104
출판업자들은 수익이 불분명한 새로운 책의 성공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이때에 현대 도서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독서실(시간 
단위로 책을 빌려 읽는 곳), 그리고 신문의 연재 소설 코너와 월간지도 중요한 
서적 시장의 역할을 했다. 출판업자는 원고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 출판하거나 
월간지 코너에 연재물의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비용을 분산시키고 
책의 흥행 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 있었다. 월간지에는 소설뿐 아니라 
백과사전, 회고록,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연재물로 게재되었다.
104.　마틴 라이언스, 앞의 책, pp.1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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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관행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연재물을 잡지 연재물의 형태로 
혹은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독자적인 책자 형태로 출간하고 후에 이를 도서관 
그림2–26.  다국어 성경 (Bible. Polyglot), 1514-1517, Royal folio, 340 x 246mm.





대출용 3부작 소설 형태로 출간했다. 그리고 잠시 시간 간격을 둔 뒤 질 낮은 
종이를 사용한 저렴한 재판본을 출간했다. 19세기의 작품의 상당수가 이러한 
순서를 밟아 출판되었다.105
동력 인쇄기계의 발명과 같은 인쇄 기술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컬러 
화보의 출판이 보편화된 것이다. 20세기 초, 뮌헨의 피퍼(piper), 비엔나의 
파이든(Phaidon)과 같은 화보 출판으로 유명한 출판사가 등장했다. 컬러 
사진의 생산 단가가 대량 생산 서적용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내려간 것은 
4색 오프셋 인쇄술(offset printing)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였다. 이로서 미술과 사진 서적뿐만 아니라 아동 서적, 요리책, 
그리고 여행 안내서에 이르기까지 출판이 다양해진다.106
(2) 책의 기능과 배경의 시각적 번역
책의 기능적 특성을 분류한 사례가 하나 있다. [표2]107는 일반적인 인쇄본과 
ebook의 기능을 비교하고자 만들어진 것인데, 눈여겨 볼 것은 책이 직접적인 
‘읽기(reading)’ 기능 외에 물리적인 오브젝트로의 특성과 책의 판매, 교환, 
보유 등에 관련된 추상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표의 맨 아래의 ‘ineffable(형언할 수 없는)’ 항목이란, 책을 소유했다는 
자부심 등을 의미한다. 현대의 편집디자인은, 읽기 방식의 변화와 동반하여 
발달한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번역의 기술, 혹은 총제적 통일성 추구라는 
현대의 도서 디자인 접근법을 통해, 글과 컨텐츠 뿐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부분까지를 통합하고자 한다. 과거 종교적인 서적이 글의 가치를 
빛나는(Illunminated) 장식으로 번역한 것이나, 중세적인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한 인문주의적인 책이, 우아하고 간결한 지면으로 이런 의도를 
105.　마틴 라이언스, 앞의 책, pp.153-155
106.　마틴 라이언스, 앞의 책, p.193
107.　Stuart Shieber, ‘Why books?’ conference october 2010. Radcliffe institute, Havard,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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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것은 이러한 ‘형언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 맥킨지(Donald F. Mckenzie)가 말했듯, 연극을 보는 
것과 페이지를 눈으로 읽는 것 사이와 같은 ‘경험의 간극’을 매우는 역할에 
해당하며, 글의 직접적인 의미 뒤의 ‘배경’의 시각적 번역이라 볼 수있다.108 
  (3) 책의 사용자 가치
출판 전략에서 보면, 책은 정보재이다. 이러한 종류의 제품은 처음 만드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고, 대신에 복제본을 만드는 데는 적은 비용이 드는 특징이 
있다. 즉 정보를 제공, 유통하는 측은 제작비가 아니라, 이를 선택하는 “개인이 
정보재에 대해 각기 매우 다른 가치(consumer value)를 매긴다는 점”109에 
주목해야 한다 
또, 책을 사는 독자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즉 가치를 전부 알지 못하고 값을 지불하며, 읽은 뒤, 경험한 후에야 
108.　 브링허스트의 표현으로는, 서체의 고유한 정신과 특이성이 텍스트와 상응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의미를 밝혀주며 텍스트에 통찰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109.　 Carl Shapiro, Hal R. Varian. Boston, 『Information rules :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에 필요한 여러가지 단서들을 고려하게 되는 
데 바로 출판사와 저자의 브랜드, 서평, 맛보기 광고, 독자평, 그리고 책의 
디자인을 들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기 이전에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출판사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펴왔으며, 유행에 맞추어 겉표지의 그래픽 
이미지를 새롭게 바꾼다거나, 시리즈의 컬렉션을 변경하거나 독자의 연령에 
따라 장편소설의 축약본을 만드는 등의 전략을 꾸려왔다. 
최근의 출판사들은 양장본(hard cover)과 페이퍼백, 혹은 ebook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간한다. 이 경우, 내용, 심지어 본문의 디자인은 같을 때가 
많고, 단지 겉 패키징 재질과 제본 방식만 다르게 변경된다. 제작 공정상 
양장본은 과정이 더 길어 비용이 높으나, 격식을 차린 고급스러운 외형을 
가지며 내구성도 더 뛰어난데, 전통적인 형식미를 갖춘 책을 원하거나 더 빨리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독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주관적이다. 단순히 읽기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외형에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기 좋은 책을 
소유하는 데서 가치를 느끼기도 한다. 가격대비 실속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양장(hardcover)보다는 가격이 싸고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워 들고 다니기 편한 
문고본(paperback)을 선호한다. 따라서 출판사 들은 이와 같은 독자들의 각기 
다른 가치 추구를 고려하여 같은 책을 두가지 모두의 형태로 제공한다. 
양장본과 단행본 외에 ebook의 형태도 선택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각각의 유통에는 현재 한 가지 단서가 붙는다. 이들은 동일한 시기에 한번에 
출간되지 않으며, 대부분 양장본, 문고본, ebook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페이퍼백을 사려면 책이 발간된 후에 한두 달 가량을 기다려야 
하고, ebook은 이보다 더 기다려야 한다. 정보의 신속함, 새로움 또한 차별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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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뿐만 아니라 뉴스, 잡지나 영화도 마찬가지로 정보재, 경험재로서 
과거와 다른 디지털 시장에 필요한 방식들을 찾고 있는데, 무료제공, 맛보기 
부분을 제공하는 것과, 정보의 깊이와 폭에 몇 개의 다른 접근 권한을 
선택하게 하는 것, 정보 접근에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있다. 
이런 전략을 마케팅에서 버전의 다양화, 혹은 버저닝(versioning)이라고 
부른다. 이 개념은 시장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구매가 이루어져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데서 접근하고 있지만, 소비자 가치를 염두에 둔다는 데서 참고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버저닝은, 이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것과 
개별 버전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최적의 맞춤을 
제공하려는 것, 즉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방법에는 지연(delay), 사용자 인터페이스, 편리성, 해상도, 속도와 
성능, 사용편리성(저장, 복제 가능), 제공정보의 용량, 포괄/종합적인 
정도(comprehensiveness), annoyance, 기술지원이 있다.110 
110.　칼 샤피로 ; 핼 배리언 [공]지음, 『정보법칙을 알면.COM이 보인다』 임세윤 옮김, 미디어퓨전, 1999
product dimension likely Users/Uses
Delay patient/impatent user
user interface casual/experienced user
convenience business/home user
image resolution newsletter/glossy uses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음독과 묵독의 읽기 
방식과 집단적, 개인적, 정서적 성향의 읽기, 학습과 연구를 위한 읽기, 인용과 
주석 달기, 소유 등으로 기술적인 차이, 독서 그룹의 문화적인 차이, 목적의 
차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림2-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일한 책은 시대에 따라 재평가 되고 
변형되며, 독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읽기 방식과 환경을 제공하는, ‘각기 다른 








3.1. 하멜 보고서 개요
‘하멜 보고서’는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 등 36명이 조선에 표착하고 
나서부터 하멜을 포함한 8명이 1666년 일본으로 탈출해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나가사키를 출발할 때까지의 기록이다. 지금까지 
‘하멜 표류기’로 국내에 알려진 이 책은 처음에 하멜이 조선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에 제출한 보고서로 14년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원래 
‘1653년 8월 16일부터 1666년 9월 14일까지 껠빠에르츠 섬111에 난파되어 
그들 중 8명이 그곳을 탈출하여 일본의 낭가삭께이에 이르기까지 생존한 
스뻬르베르호의 장교와 선원들이 겪은 조선 왕국의 풍습 및 위치 등에 관한 
보고서’라는 긴 제목으로 시작한다. 
3.1.1. 하멜 보고서 출간 이력
하멜은 1666년 탈출에 성공했지만, 조선과 일본 막부 사이의 ‘잔류 네덜란드인 
송환 협상’이 끝날 때까지 1년여 기간을 더 나가사키에 더 머물렀다. 그가 
쓴 필사본112은 먼저 본국으로 전해졌고, 『1653년 바타비아발 일본행 
스페르베르호의 불행한 항해일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후에 이것이 
불어, 영어 등으로 번역되면서 유럽에 한국의 존재를 알렸으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과 그림이 추가되면서 수차례 재출간되었다.
가장 최근의 번역서 중의 하나인 유동익의 『하멜 보고서』113는 후틴크본(B. 
111.　 제주도를 말한다. 제주도를 처음 발견한 서양의 배 이름이 껠빠에르츠였기 때문에 그 배의 이름을 
따서 부르던 이름이다.
112.　 네덜란드 국립공문서 보관소에 소장 중인 필사본은 하멜이 나가사키에서 직접 집필하고 수정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총독에게 제출한 필사본과 동일한 정본으로 알려져 있다.




Hoetink)과 네덜란드인 헨니 사브나이예(Henny Savenije)의 하멜 보고서 
필사본 자료를 참조하여, 영어나 불어가 아닌 네덜란드어를 직접 번역한 
것으로 최근까지 출간된 판본 중 가장 원문에 충실한 번역서이다.
⑴ 하멜 보고서 주요 출간 이력 
1653-66  네덜란드인 하멜과 그 일행이 제주도 연안에서 항해 중 
난파하여 조선에 억류되어 있다가 탈출할 때까지의 일을 
나가사키에서 기록하고 동인도회사 총독에 제출
1668   반 벨센(Jacob van Velsen at Amsterdam), 조선왕국기(coree) 
부분을 빼고 출판
1668  스티히터(Johannes Stichter at Rotterdam), 7개의 
일러스트레이션 추가
1669-70  사아그만(Gillis Joosten Saeghman at Amsterdam), 3가지 다른 




1704 영어판 출간 
1920  후틴크(B. Hoetink), 네덜란드어 주석서 출판.(the Linschoten 
Society)
1971  게리 레드야드(Gary Ledyard), 영문판, 후틴크의 연구를 
토대로 추가 연구
1918년   최남선의 『청춘』에 처음 번역되어 실린 바 있으며,114 
네덜란드어, 불어, 영어를 거쳐 삼중역으로 국내에 소개
114.　전라남도 강진군 하멜정보관 참조. www.ham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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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진단학보1-3』, 이병도 영역
1975년 『하멜표류기-조선왕국견문록』, 박윤희 역, 삼중당문고 
2002년 『다시 읽는 하멜표류기』, 강준식 영역, 웅진
2003년  『보물섬은 어디에-네덜란드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 지명숙, 왈라벤 공저  
2003년 네덜란드어 완역 한국어판 출간, 『하멜 보고서』, 유동익 역
⑵ 국내 발간 현황
하멜 보고서는 1918년 『청춘』 14호에 ‘이백오십년전화란인 헨드릭 하멜 
조선일기(삼십육인의 십사년간엄류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이 
국내 최초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30년대에 이병도가 불어판과 
영어판을 번역하여 ‘난선제주도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 『하멜표류기』를 
발표했고, 미국의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판을 수록한 1975년판까지 
꾸준히 수정하며 관련한 사료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김창수가 네덜란드의 
후틴크연구서를 원본으로 『하멜 표류기/한국의 비극』를 출간했고, 
1976년에는 하멜 보고서에 관한 연구서인 게리 레드야드의 책, 또 장 폴 
바이즈(Jean paul Buys)가 후틴크판을 영역한 것이 소개된 것으로 1995년과 
2002년의 강준식의 번역본, 김태진의 『하멜일지 그리고 조선국에 관한 
기술』(1996, 서해문집)이 있다. 2003년 하멜의 제주 표착 35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번역서가 출판되었다.
아동출판 분야에서 동화와 그림책 형식의 하멜의 표류기가 꾸준히 
출판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허구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팩션(faction) 소설 『하멜』이 출간되기도 했다. 
하멜의 표류 사건은 조선측의 자료로도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림3–4.  스티히터판의 본문, digitized by google 그림3–5.  사아그만판 하멜 보고서, 『Hamel’s world』 p.10, 
Courtesy Koninklijke Bibliotheek, The H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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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사가 남긴 개인 문집이 있어 부분적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3.1.2 하멜 보고서 내용의 특성
⑴ 보고서의 구성과 글의 특성
하멜 보고서의 정본으로 인정받는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의 필사본은 
1653년 하멜이 바타비아(batavia, 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항하여 
일본으로 가던 중 조선에 표착, 억류되었다가 탈출한 1666년까지의 일들을 
일지(journal)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1622년에서 1665년까지는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었던 시기로, 일행의 행적에 대한 내용 대신 조선의 
풍습, 위치, 종교 등을 적고 있다. 하멜은 조선에 대한 정보를 일지와 분리해서 
쓰지 않았지만 출판 업자에 따라 ‘조선왕국기’로 분리해 책의 끝부분에 넣기도 
했다. 1666년 조선을 탈출한 후에는 나가사키에서 일본 관리에게 심문받은 
내용과 바타비아로 가는 내용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네덜란드어 완역본은, 17세기 네덜란드어를 현재의 
한국어로 직역한 것이기 때문에,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어색한 부분이 많다. 
또 애초에 하멜은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보고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배가 
좌초된 불의의 사건과 일행이 겪은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록은 매우 불규칙하거나 때로 무성의하다. 
영어판의 번역본이나 기타 판본들은 다량의 편집자 주석과 부연 설명을 넣어 
1653 1662 1664 1666
journal journalcoree
1653





















⑵ 모험소설의 인기와 기록의 변형
1668년 무렵 네덜란드에서 출간된 책들은 모두 하멜이 고국에 돌아가기도 
전에115 책으로 나올 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먼 
이국의 이야기였다. 
당시 네덜란드가 강력한 해양 무역 국가로 부상 중이던 17세기는116 
항해와 모험 소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일었다. 스티히터판은 하멜의 
이야기에 목판화 삽화 7개를 더해 출간했는데, 조선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는 화가의 삽화 속에서 조선의 인물들은 유럽인의 복색을 하고 
있다.[그림3-4] 사아그만과 같은 출판가들은 독자의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기록의 내용과 무관한 악어와 코끼리 삽화[그림3-13]를 포함시키고 다음과 
같이 필사본에 없는 설명글을 추가했다.
“한국에서 코끼리는 보지 못했으나, 악어는 수두룩했다. 악어는 사람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몇몇 한국인들이 그들에게 
들려 준 이야기로는 악어 한 마리의 배에서 절반쯤 먹어 해치운 
어린애들 시체가 셋이나 나온 것을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117
이와 같은 편집은 “하멜 보고서를 공상적 여행담의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115.　하멜이 네덜란드로 귀국한 것은 1670년이다.
116.　 네덜란드는 스페인 필리페 2세가 네덜란드 선박의 리스본 입항을 봉쇄하자, 갑작스럽게 중요한 
중개 교역 중심지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직접 인도양 무역 중심지로 항해하기 
시작했다. 1602년 민간의 이익과 공적인 이익 모두를 위해 설립된 유한 책임 합작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는 마치 주권국가처럼 해당 지역에서 교역 독점권을 행사했고, 오랫동안 서양 
자본주의의 가장 유명한 상징이 되었다. 스티븐 솔로몬, 『물의 세계사』, 주경철, 안민석 옮김, 
2013, 민음사, p. 252참조.  
117.　지명숙, B.C.A. 왈라벤, 『보물섬은 어디에』,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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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영국과 프랑스판본의 저본이 되면서 서지사에 악영향을 주었다.”118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668년에서 1670년의 스티히터판과 사아그만 판은 목판화와 블랙레터 
조합으로 당시 대중 문예물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119 16, 17세기의 
삽화가들은 종종 과거 종교적인 성인의 이야기나 성서의 일화를 그릴 때 
등장인물의 시대가 아닌, 독자가 살던 당대의 모습으로 이를 그려내곤 
했으므로, 평범한 문예물 독자들은 이런 정도의 왜곡에 익숙했을 가능성이 
크다. 120
118.　정성화, ‘하멜 보고서의 서지적 해설’, 『하멜 보고서』, 중앙M&B, 2002, p.115
119.　 16세기에 로만체는 유럽 전역에 보편화 된다. 그러나 게르만어권은 오래도록 블랙레터를 
선호했으며, 대중 독자들도 목판화 블랙레터 조합을 익숙하게 여겼다. 『책의 탄생』 참조.
120.　 로버트 단턴은 정보, 텍스트에는 근본적으로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를 
전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개조되는 메세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의 미래』, 성동규, 




이후 이 책은 프랑스,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각종 여행기와 항해기 
전집에 거의 빠지지 않고 수록되며 인기를 끌었다. 1884년에는 윌리엄 
그리피스의 『조선의 안과 밖(Corea, without and within)』으로 미국인들에게 
소개되었고, 18세기말 해군 선장이었던 장-프랑수아 드 라페루즈 (Jean-
François de Lapérouse)는 하멜의 책을 손에 들고 서양인 최초로 1787년에 
제주도 및 울릉도 일대를 탐사한 후 『라페루즈 항해기(Atlas du Voyage de 
Lapérouse)』(1797)를 남겼다. 그는 하멜처럼 억류될까 두려워 조선땅을 밟지 
않고 멀리서 배를 타고 풍경을 관찰했다.
그림3–13.   사아그만판의 코끼리와 악어 삽화. 『Hamel’s world』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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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조선 이미지의 형성
하멜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험소설이 출간되고, 프랑스어, 영어로 
번역되면서, 유럽인에게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오정숙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멜은 자신의 체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조선의 위치, 자연, 제도(교육, 
과거시험, 군대, 처형, 계급)와 풍습(효, 결혼, 종교, 매장, 집, 제사, 추석, 






당시 조선에 대한 풍부한 사회인류학적 자료를 제공한다. 이미지 
표상의 차원에서 하멜이 반복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이미지는 우선 
‘고립과 폐쇄’의 이미지다. 공간적 차원에서 하멜은 조선을 많은 암초와 
바위로 둘러싸여 접근하기 어려운 섬이자, 혹독한 추위와 폭설, 험준한 
산과 매서운 들짐승이 들끊는 고립된 나라로 인식한다. 또한 조선이 
서방 세계에 알려질까 두려워 자신을 비롯한 36명의 선원을 고국에 
돌려보내지 않는 조선의 폐쇄성이 여러 차례 강조된다. 이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이미지로 고착화될 ‘은둔의 나라’ 이미지가 
형성된다.”
“다른 한편 하멜은 조선의 고유한 문자와 언어, 책과 글읽기를 숭상하는 
교육열, 잘 경작된 비옥한 땅, 외국인을 지극하게 접대하는 한국의 
융숭한 손님 접대, 온화하고 단순한 한국인의 심성 등을 기록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문명화된 나라의 이미지를 전파한다. 하멜이 본 한국인은 
가난하고 더럽고 무지하지만 또한 선하고 따뜻하고 호기심이 많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불레스텍스는 하멜의 관찰을 1580년 몽테뉴가 
『수상록』 초판에서 최초로 사용한 바 있는 ‘착한 미개인’과 18세기 
동양의 발견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파될 ‘동양의 현자’라는 이미지 형성의 
시초로 파악한다.”121
4) 17세기 한국사,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의 한 장면
2002년은 하멜의 제주도 표착 35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지역 
행사가 열렸을 뿐 아니라 학술 연구도 붐을 이뤘다. 새로운 연구는 하멜의 
기록을 ‘한 개인의 모험 이야기’로부터 한국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121.　오정숙, ‘프랑스에서 한국이미지 표상의 역사 및 지형도’, 『프랑스문화연구』 제12집, 2006,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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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무역과 국제 관계사의 한 페이지로 재위치시켰다. 
하멜 일행은 처음 이국땅에서 네덜란드인 박연(Jan Janse Weltevree)122을 
만나자 매우 안도하고 귀국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이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1653년 조선은 병자호란(1635) 강화 
협상에 따라 청에 볼모로 갔던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한 이후다. 효종은 
배청(排淸), 북벌을 위해 친청파를 숙청하고(1651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어영청, 금군을 비롯한 전반적인 군사 및 훈련 제도를 개편 ․ 강화했다. 
그러나 청이 이를 경계하여 조선 내정에 대한 감시와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 당시 빈번한 자연 재해로 재정 문제가 심화된 상태에서 신료들의 
반발까지 있어 적극적인 군사 강화 정책의 추진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전란으로 피폐해진 틈에 일본으로부터 다시 침략당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까지 있어, 이 시기 조선은 매우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외적 태도를 
취했다.123 
이와 같은 배경에서 조선은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숨겼으며, 훈련도감에 배속시켜 감시하면서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게 했다. 
하멜 일행은 그럼에도 조선에 있는 동안 수차례 탈출을 시도하였으며, 
1655년 일등항해사를 포함한 일행 두 명이, 귀국길에 오른 청국 사신 앞에 
네덜란드 복장으로 나타나 본국 송환을 호소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조선 
조정은 청국 사신에게 뇌물을 주어 이를 무마했으며, 대신들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멜 일행의 사형을 주장했는데,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의 
호의로 전라도 유배로 마무리되었다.  
하멜의 기록은 일본에서는 아쿠타 시게루(生田滋)의 번역을 따라  
122.　조선 인조 때에 귀화한 네덜란드인. 
123.　 한명기, ‘하멜 漂流 무렵의 조선과 東아시아-당시의 朝淸, 朝日關係를 중심으로’, 하멜표류 
3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9, pp.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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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유수기(朝鮮幽囚記)’로 불린다. ‘유수기’란 하멜 일행이 죄인처럼 
억류되었던 이야기라는 의미가 있다.124  
당시 일본은 데지마에 네덜란드 무역상관을 두어 교역을 하고 있었고, 
기리시탄(=야소종문, 구교도) 금제 정책에 따라 조선과는 1644년부터 
의심스러운 이국선이 표착할 경우 왜관에 알리기로 교린한 상태였다. 조선이 
내부적으로 어렵고 국제 정세에 매우 어둡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일본은, 
하멜 일행이 나가사키로 탈출해 오자, 아란타(네덜란드)가 일본의 속국이라며 
조선을 공갈한다.125 조선은 일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일본의 간섭을 막기 
위해 남아있던 네덜란드인을 송환하였다. 
124.　 ‘서양 이국인 표착과 근세 조선·네덜란드·일본 국제 관계사’, 『하멜 보고서』, 중앙M&B, 2002, p. 
127, 
125.　 한명기, 위의 논문, p 23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0월 23일 경오, “동래 부사 안진(安縝)이 치계하여 아뢰기를, 
“차왜(差倭) 귤성진(橘成陳) 등이 역관들에게 말하기를 ‘10여 년 전에 아란타(阿蘭陀) 
군민(郡民)이 물화를 싣고 표류하여 탐라에 닿았는데, 탐라인이 그 물건을 전부 빼앗고 그 
사람들을 전라도 내에 흩어 놓았다. 그 가운데 8명이 금년 여름에 배를 타고 몰래 도망와서 
강호(江戶)에 정박했다. 그래서 강호에서 그 사건의 본말을 자세히 알고자 하여 서계(書契)를 
예조에 보내려 한다. 아란타는 바로 일본의 속군(屬郡)으로 공물(貢物)을 가지고 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조선에서 물화를 빼앗고 그 사람들을 억류해 두었으니 이게 과연 성실하고 미더운 
도리인가.’ 하고, 또 말하기를 ‘차왜가 나왔을 때 본부(本府)와 접위관(接慰官)의 문답이 예조가 
답한 서계와 다르지 않아야 될 것이다. 또 도주(島主)와 강호의 집정자 사이에 크게 틈이 났는데, 
만약 서로 어긋나기라도 한다면 도주가 먼저 화를 입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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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멜 보고서 에디션 구성
2장에서 ‘책의 역사’에 나타난 독서 문화와 책의 시각적 형식을 살펴본 것은 
결국 북디자인, 북 타이포그래피의 의미를 반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묵독으로의 이행과 12, 13세기의 독서층의 확대는, 그 이전 시기에 
기록하는 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정보 보관 용기로서의 책을 드디어 
사용하기 편리한, 읽는 자를 배려하는 도구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연속선 상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것이 상업적 인쇄술이다. 낭독, 즉 소리내어 
읽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던 처음의 구두법은 이제 눈으로만 파악해도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시각적 번역들’,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적 관행들과 
더불어 표준화의 길을 걸었다.
인쇄 문화는 물질성, 즉 고정된 형태 위에 성립된 것이므로 글의 유형과 
그 시각적 형식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편집디자인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러한 시각적 관습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출판에서 글을 크게 둘로 나누는 기준인 ‘픽션’과 ‘논픽션’으로부터 시작, 
기본적인 사항만을 결정한 뒤 시작품을 진행하고, 이를 검토하면서 다시 
세부적인 수정 방향을 세워, 각기 다른 지면 디자인의 책 에디션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디자인 판단의 우선 순위를 의식적으로 
조정하여 ‘읽기 방식’을 가장 앞에 두려고 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정착된 
장르적 패턴을 벗어난 디자인 접근 방식을 찾고자 했다.
3.2.1. 1차 작품 연구
〈A-1〉은 픽션, 즉 이야기로서의 읽기에 중점을 두었고, 〈B-1〉은 논픽션, 즉 
학습으로서의 읽기와 전문적인 읽기를 위한 복합적인 정보 표현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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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1차 연구작품 〈A-1〉은 본문이 들어가는 페이지는 가장 기본적인 1단 
그리드를 사용하며, 보충 내용과 주석들은 별도의 섹션으로 구별하여 본문 
뒤(end-matter)에 위치하도록 구성했다. 이렇게 바꾸면, 본문 페이지의 구조가 
단순하므로 이야기의 흐름에 몰입하여 읽기에 유리하다. 일반적인 소설이나 
에세이 단행본의 크기와 비례로, 개인적으로 휴대하며 읽기 간편한 형태가 
적당하다.
〈B-1〉은 ‘하멜 보고서’의 정보가 가진 입체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각기 다른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데로 정보를 선택해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자료를 한번에 담는 지면 구조를 적용했고, 이를 위해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큰 판형(220×280mm)이 필요했다.
〈B-1〉은 일지글(journal)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각각의 내용을 별도의 
장이나 섹션으로 구성하지 않고 같은 페이지 내에 그리드에 따라 구성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단행본보다는 매거진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다단 그리드의 페이지 모습이 만들어진다. 매거진에서는 흔히 따로따로 
만들어져 통일성이 떨어지는 이미지 자료와 서로 다른 톤과 규모를 갖는 
텍스트 덩어리들이 뒤섞여 있어, 그리드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멜 보고서는 앞서 적은 바와 같이 다수의 번역본과 연구서로 
출판되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초기 출판본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고증을 시도한 책이 네덜란드 학자 후틴크(B. Hoetink)의 1920년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는 여러 번역본, 그리고 중국과 조선에 관한 연구를 담은 책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위츤(Witsen), 그리피스(Griffis), 레드야드(Ledyard)의 책이 
그것이다. 
이 내용들은 지금 국내 독자의 ‘내용 이해’를 돕는 주석이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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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멜일행의 제주도 표착 후
효종 4년(1953) 8월 6일 
: 제주 목사 이원진이 난파당한 서양인에 대하여 치계하다
효종4년(1953) 11월 30일 승정원일기 
: 鹿皮의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함
효종 4년(1953) 12월 5일 
: 제주도에 표류되어 온 외국인을 대우하는 도리에 대한 
승지 서원리의 상소문
효종 5년(1654) 02월24일, 비변사등록 
: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하여 서양 사람을 구제하여 
살리는 문제를 논의함
② 서울로 이송 후, 처리 문제 논의
효종5년(1954) 5월 12일, 승정원일기 
: 朴延이 데려온 이들을 司譯院에 就舍하게 하고 廩給할 
것 등을 戶曹 등에서 擧行하게 하고 이후 處置할 일들을 
廣議하여 稟定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효종 5년(1654) 5월12일, 비변사등록 
: 朴延에 데리고 온 서양인의 居處와 給料를 주고, 
군인들에게 守直하도록 청하는 備邊司의 啓
효종 5년(1654) 5월13일, 비변사등록 
: 朴延에 데리고 온 서양인을 처리하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③ 청나라 사신 앞에 뛰어든 사건
효종 6년 4월 25일 
: 남만인 30여 인이 표류하여 제주에 이르러 목사 이원진이 
잡아서 서울로 보내다
④ 식량문제로 여수, 순천, 남원으로 분산됨 
현종3년(1962) 1월 20일, 승정원일기 
: 漂到蠻人의 식량 題給으로 발생한 문제를 엄금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⑤ 탈출 후 
현종 7년(1666) 10월 24일, 승정원일기  
: 일본으로 도망간 阿蘭陀人인의 조사를 묻는 備邊司의 계
http://db.history.go.kr/










과거 서양인들이 ‘하멜 보고서’와 그 안에 나타나는 ‘조선’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에 가깝다. 예를 들면, ‘죽’을 “물에 쌀을 넣고 
끓이는 가장 흔한 음료”라고 풀이하는 식이다. 따라서 번역자인 유동익의 
주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임이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본분인 일지가 들어가는 기본 판면과, 역자주가 들어가는 
방주, 연구서의 관련 주석이 들어가는 각주 그리드를 나누고, 이미지는 이 
그리드선들을 기준으로 가로 사이즈를 맞추며 크고 작게 변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로쓰기를 사용한 조선의 실록과 기타 기록들은 앞의 내용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로 기준선(flow-line)에 따라 만들어진 상단 그리드를 별도로 
사용하며, 이 내용이 나올 때에 전체적인 그리드의 대체 변형(alter) 가이드를 
사용했다. 
하멜 보고서는 ‘껠빠에르츠(제주), 쪈씨요(전주), 쎨라도(전라도), 
쎵옾(정읍)’과 같은 자주 쓰지 않는 발음의 글자가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KS코드의 2350자 서체보다는 11,172개 글리프를 지원하는 유니코드 
한글 본문용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한글과 라틴 알파벳, 한자를 
섞어쓸 때 발생하는 균형의 문제, 그리고 가로 ․세로 쓰기를 함께 쓰는 경우의 
적절한 시선 유도와 구두점의 차이가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그리고,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의 글과 주석들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 하멜의 필사본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중간 제목과 장 구분들에 
대해 기준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읽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좀더 세분화한 읽기 목적을 적용한 
지면짜기를 시도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1차 작품의 결과를 토대로 
에디션 기획 방향을 재정리했다.  
